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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Bible Study in Church for Miss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imothy Center, Chiang Mai, Thailan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15 pp. 
Missions and the Bible are inseparable. The principle subject of Scripture is God’s 
missions, and the primary task in the mission field is also teaching the Bible. The history of 
missions in Thailand reaches over 190 years, but Christians yet remain a small minority. 
Nonetheless, it is critical that Thai Christians not only learn and mature through proper reading of 
the Bible, but also that they be equipped to share and teach the gospel themselves. 
To raise Thai churches as the principal agents of Thai missions, I have served at Timothy 
Center in Chiang Mai, Thailand. Since 2015, I have trained ministers and teachers by creating and 
supplying teaching materials called PowerBible, a textbook consisting of sermons and Bible 
lessons translated into Thai language and culture. I have confirmed the value of proper Bible 
study through the positive feedback from the local church ministers and leaders. 
I have established Paul’s missions in Ephesus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significance 
of Bible study for missions. Paul persistently preached about the kingdom of God based on 
Scripture, and as a result, brought change to the church and the city of Ephesus. This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Bible study, which is also shown in the history of missions in 
Thailand. Moreover, I have discovered through literature and field research that the essential 
needs of Thai churches are also systematized Bible study.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imothy Center in satisfying such needs and suggest the necessity of Bible study 
apropos of the kingdom of God for further growth of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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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성경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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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갖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태국 교회가 태국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는 태국에서 디모데센터 
사역을 해왔다. 2015년부터 설교와 성경 교육이 통합된 파워바이블 교재를 태국 상황에 
맞게 번역ㆍ제작하고, 보급하면서 교사와 목회자들을 훈련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태국 
교회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좋은 반응을 통해 성경 교육 사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선교에 있어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위해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바울이 성경을 사용해 지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결과 에베소 
교회와 도시가 변화된 것은 선교에 있어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태국 
선교 역사도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태국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필요도 바로 
체계적인 성경 교육임을 문헌과 현장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디모데센터의 사역이 
이런 태국 교회의 선교적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였고,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교육 사역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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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서론 
이 장은 본 논문의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핵심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의 제한, 용어의 정리, 개요를 기술한다. 
연구의 배경 
필자는 대학 졸업 후, 대학생 선교단체(IVF)에서 기독 대학생들에게 귀납법적 
성경연구 훈련 및 선교 훈련 사역 등을 했었다. 지역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교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선교 훈련 사역을 했으며, 이후 2012년부터 
태국으로 파송 받아 2017년 8월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역을 했었다.  
필자가 사역을 시작하던 2012년에 태국은 이미 선교 역사가 184년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 0.64% (CCT 2015년 조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동안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산지 소수 부족이 비교적 높은 복음화율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주 종족인 
타이족의 복음화율은 훨씬 낮은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지 적응과 
태국어 훈련과정을 통해 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중 태국인들의 
특성과 문화적를 알아 가면서 이해하게 된 것은, 태국 선교 사역은 외부인인 
선교사들보다는 현지 태국인들에 의한 사역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태국 선교에 있어서 태국 교회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태국 교회의 현실은 수적으로도 소수일 뿐 아니라, 자민족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약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절차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태국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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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으며, 태국 교회가 역동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자민족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였다. 이 고민을 풀기 위해 여러 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선배 태국 선교사들을 만나 
태국 교회의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태국 교회 내에 
체계적이고 상황에 맞는 성경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필자는 2014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디모데센터(Timothy 
Center)’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디모데센터의 목적은 태국 교회 내에서 1)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자라는 ‘어린이 디모데’와 2) 청년 시절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청년 디모데’, 그리고 3) 장년이 되어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길러내는 ‘지도자 디모데’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태국 디모데들이 태국 교회와 태국 민족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로 2014년 10월부터 태국 교회 주일학교를 위한 설교 및 공과 자료들을 
번역하고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감사하게도 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진 일부 태국 교회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태국 교회가 태국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돕기 위해 올바른 성경 
교육 사역의 강화 방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태국 디모데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태국 교회 성경 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태국 치앙마이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이 태국 교회의 
성장과 태국 선교 사역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태국의 선교적 필요에 맞는 성경 교육 
사역의 발전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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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중요성 
이 연구의 중요성은 개인적으로는 성경 교육 사역이 개인과 교회에 영향을 끼쳐 
선교로 이어지도록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디모데센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주일학교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의 토대 위에 청장년과 지도자들을 위한 발전된 다른 사역을 
개발하기 위함이고, 태국 선교를 위해서는 태국 교회가 스스로 자기 민족을 책임지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는 것의 가능성을 보려는 것이다.  
핵심 연구 문제  
이 논문의 핵심 연구 문제는 태국 교회의 선교를 위해 치앙마이 디모데센터가 
펼치고 있는 태국 교회를 위한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이 갖는 중요성이다.  
연구 질문들  
1. 성경 교육과 교회의 선교사역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태국 교회의 선교 현황과 교회 내 성경 교육 상황은 어떠한가? 
3.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의 현황은 어떠한가? 
4. 이를 통해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사역이 태국 교회의 선교에 기여하는 
바를 확증할 수 있는가?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태국의 선교 
역사와 태국 교회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을 
연구한 것이며, 태국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참여 관찰의 방법이 사용하였다. 
연구의 제한 
첫째, 태국 선교에서 태국 교회 성경 교육 지원에 관련된 사역에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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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장 연구의 설문 조사는 파워바이블 리더 워크숍 1~15회 참가자들과 2018년 
8월 설문지에 응답한 21개 교회로 제한한다. 
셋째, 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0 곳의 디모데센터 회원 교회로 제한한다. 
용어의 정의 
디모데센터(Timothy Center) : 태국 교회 성경 교육 지원 및 훈련 사역을 위해 
2015년 2월 서동국, 신판호, 박상선 선교사가 함께 시작한 사역의 이름으로 태국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목회자 및 리더들을 교육ㆍ훈련하여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로 길러 내고 
지원ㆍ협력하는 사역을 한다.  
파워바이블(Power Bible) : 디모데센터에서 번역 및 발행하는 주일학교 성경 교육 
교재로서 설교와 공과공부 및 복습과 활동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컴퓨터(computer) 
플래시 애니메이션(flash animation)과 함께 사용한다. 저작권은 개발자인 한국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Computer Tentmaking Mission)에 있으며 이 단체는 태국 디모데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ㆍ협력하고 있다. 
개요 
이 논문은 선교에 있어서 현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려는 시도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성경 교육을 통해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과연 교회의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했던 지난 6년간의 태국 디모데센터 사역을 통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려는 시도다.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필자가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방향을 담은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그리고 연구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신약의 대표적인 선교사 모델인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했던 에베소 
선교사역 가운데 특별히 성경 교육 사역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의 
성경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지난 190년 동안의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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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간략히 돌아보며 여전히 낮은 태국 복음화율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기초로 현재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 상황에 대해 진단을 했다. 4장에서는 현재 
태국 교회의 필요를 반영한 전략적 선교 방법으로서 디모데센터 사역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성경 교육 교재의 제작과 태국 교회 보급을 위한 성경 교사 
훈련 사역을 서술하였다. 이어 5장에서는 디모데센터 사역의 두 축인 태국 교회 성경  교사 
훈련 사역과 실제 태국 교회의 파워바이블 교재 사용 후기 등을 설문 조사와 그룹 인터뷰 
조사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았다. 6장에서는 이런 평가의 토대 위에 앞으로 디모데센터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전략 및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7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필자가 깨달은 교훈들을 요약하고 더 나은 연구를 위한 몇 가지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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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에베소 선교와 성경 교육 
구약학자이자 오늘날 선교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 이하 ‘크리스 라이트’)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선교 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선교를 맡기셨다. 그 선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열정과 승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크리스 라이트 2006, 78-79)고 말한다. 
또한 그는 진정한 실재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아는 백성, 곧 
교회라면 그분을 증거하는 일인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선교 사이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를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 혹은 특별한 소수 몇몇 사람과만 
관계된 특별한 일로서 인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를 교회의 중요한 기초이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힘써 지향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선교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탁월한 선교사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 
가운데, 특히 그가 장기간 머물며 힘썼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을 살펴봄으로써 
성경 교육과 선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바울의 성경 교육이 에베소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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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성경 교육이 갖는 의의와 선교적 의미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  
바울과 에베소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무엇보다 바울의 오랜 선교 사역 가운데 
최고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에베소 선교가 이루어졌으며, 바울이 
장기간 머물며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볼 때 에베소 선교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 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에베소 선교가 
갖는 방법적 전략적 특징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주 요긴한 일이다.  
에베소 선교의 배경  
사도행전 19장 1-20절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2차 선교여행의 막바지에 잠시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행 18:21) 것을 약속하였으며, 3차 선교여행 중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며 그 
약속을 지킨다.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방문하였던 여러 
도시에 대해서는 “윗지방으로 다녀”(행 19:1)라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였지만,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19장 전체를 할애하여 다루면서 에베소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오랜 선교사역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던 
노련한 선교사인 바울은 다시 방문한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적 능숙함과 탁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교사역 가운데 마주친 반대세력들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위해 얼마나 
전략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으로 집중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날(행 20:17-35)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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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회상하고 교회의 앞날을 당부하며 눈물 가득한 이별을 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딤전 1:3)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배려이며 동시에 전략적 선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선교사역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역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도 열정을 보였다. 이런 배경들을 
볼 때, 본문 사도행전 19장 1-20절에 나타난 에베소 선교사역은 바울의 평생에 걸친 
선교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과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바울의 에베소 선교사역이 가진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며, 성경 교육이 에베소 교회와 선교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 그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행 19:1) 대화를 
나누었다. 아마도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그들에 관해 소개를 받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서 이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숫자가 열 두 사람 
정도(행 19:7) 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일부 혹은 주요 핵심 구성원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을 “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 그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이전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들이 세례 
요한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세례를 받은”(톰 라이트 2008, 
167)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한편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온전한 제자됨”을 점검한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제자됨과 “성령 받음”은 필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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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고(행 19:2)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행 19:3). 그러자 바울은 이 자칭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세례요한이 바로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 오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확증으로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르쳤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게 되었다(행 19:4-6). 
존 스토트(John R. Stott)는 이것에 대해 “믿음과 회심 이후 성령을 받아야 하는 두 
단계의 입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 믿게 되고, 그러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의 동시에 세례를 
받은 것”(스토트 2014, 446)이라고 설명한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유사한 모습을 이전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또 다른 
유대인 아볼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비록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적으로 발달한 
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또한 성경에도 능통하여 
예수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행 18:24-25). 이를 통해 당시 에베소 교회와 많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다.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받는 
회개와 죄 사함의 세례,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물세례(오스본 2011, 109)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제자됨”의 근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세례는 모르는 채 함께 모여 있었던 ‘불완전한 제자들의 
공동체’였던 것이다.  
성경을 가르쳐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바울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던 바울은 이들이 ‘불완전한 제자’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 마치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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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침으로써 아볼로가 변화되었으며, 이후로는 성경을 사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행 18:28)하는 온전한 제자가 된 것과 같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사 40:3; 말 3:1)라는 사실과 그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소개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이며, 그분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나아가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을 하게 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자들의 무리를 성경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도왔다.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구약 성경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이며,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로 나타난다.  
‘성령의 역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이자 기초가 된다’는 앤토니 C. 티슬턴(Anthony C. 
Thiselton)의 주장처럼, 바울도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엡 1:13-14)이 
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티슬턴 
2011, 109).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F. F. 
브루스(F. F. Bruce)의 주장은 타당하다(브루스 2017, 474). 바울의 성경 교육을 통해 
에베소의 제자 무리는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연결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그 구약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삶과 사역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로 변화된 
것이다. 특히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지만,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언어’, 곧 ‘말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 
 11 
“특별한 은사를 통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예언하였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이는 가운데 복음의 
감추어진 비밀을 선포하며 성경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한 예언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풀 2015, 222). 따라서 이 제자들은 이전에는 단지 ‘회개와 죄용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다면, 이후로는 스스로 깨닫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에 대해 전파하고 가르쳤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바울은 불완전했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례를 줌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든든한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교회 안에 있는 
불완전한 신자들과 미성숙한 제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진정한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교육이 중요하게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이 에베소의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도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성경 교육을 통해 훈련하고 삶 속에서 따르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신앙은 한낱 이론과 지식에 머물지 않으며,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바른 성경 교육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변화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성경 교육 사역은 교회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며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울의 성경 교육을 통한 선교사역 
에베소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은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행 18:19)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들어갔다. 이전의 방문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거나(슈나벨 2014, 135), 혹은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유로 인해 그들은 바울에게 더 머물러 주기를 요청한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석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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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을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석 달에 걸쳐 매주 안식일마다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행 19:8)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울의 주요 사역 전략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는 사역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도시들에서도 이미 동일하게 했었던 사역이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강론하였다는 
기록이 총 8번(행 17:2; 18:4; 19:8, 9; 20:7, 9;24, 25; 28:23) 나오는데, 가르치는 형태와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 동안 
강론한 것(행 17:2)을 시작으로 그 이후 강론(διαλέγομαι)을 하였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 단어의 뜻은 “토론과 논쟁 또는 설교하다”(스트롱코드 헬라어 사전 2015, 
174)는 의미를 지니나, 이것은 가르치는 것의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을 의미한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역 이후 바울은 사역 대상들과 함께 논쟁하고 토론하며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사역 대상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과 가르침의 방법이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 강론 
이전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행 9:29), ‘복음을 
전하며’(14:7; 14:21), ‘도( Way) 또는 말씀을 전하였다’(14:25; 16:32; 17:11. 13).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역에서부터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17:2). 강론의 방식과 
내용은 흔히 다른 회당에서도 그러했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주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죽고 삼 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임을 설명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이며,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을 통해 
예수가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다. 
구약의 몇 구절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과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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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하는 강론이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주된 사역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혈통적이며 지역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반대를 예상하고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은 일부 
유대인들에게 강한 반발심을 갖게 했다. 유대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구약적 하나님 개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것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의 하나님 나라 강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비방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도시들(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등)과 같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경 교육 강론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바울의 두란노 성경 교육 
에베소에서도 이런 반대자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도시를 포기하고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 삼의 장소인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두 해 동안을 매일 강론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반대세력들에 대해 바울의 해결책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제 삼의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두 해 동안을 가르칠 만큼 바울은 성경 교육 사역에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힘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의 문하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그들이 더위를 피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이 매일 강론을 했다고 
한다(브루스 2008, 316). 이 말은 곧 바울은 모든 사람이 더위를 피해 쉬는 시간, 곧 하루 중 
가장 덥고 힘든 시간을 이용해 두 해 동안을 쉬지 않고 성경 교육을 해왔다는 의미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행 19:10)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며 회당과 유대인들의 모임에 익숙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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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존 스토트는 이런 바울의 모범은 곧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도 세속적인 장소에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스토트 2014, 478)고 주장한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의 대상을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하지 않았으며,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 선교 주요전략이었다.  
에베소 교회의 성경 교육에 대한 바울의 관심 
바울의 성경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단지 초기 선교사역 시기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다. 
이후 선교사역이 끝나고 그 지역을 떠난 뒤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교회의 성경 교육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3, 15).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신자들이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며, 그 앎이 곧 믿음과 통합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앎과 삶의 통합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사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었다.  
또한 바울은 이후 에베소 교회에 남아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역 지침을 
알려주는데,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2, 15)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디모데 자신부터 성경을 더 깊고 온전하게 
배우는데 힘쓰는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교회의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비시키며 세우라는 의미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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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과 만난 첫날부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온 이후까지도 지속해서 성경 교육과 훈련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데 능숙하게 준비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길을 가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기독교 교육 
이 부분에서 필자는 본 논문이 다루는 중요한 요소인 ‘교육’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교육이라는 단어를 쉽게 가져다 
쓰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방법론적인 측면들은 사람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의 의미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 교육에는 보수적 정통주의 
교육 모델과 오순절주의 교육 모델, 신정통주의 교육모델, 그리고 자유주의 교육 모델 등을 
들 수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개별 모델들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면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로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 기독교 모델을 전제로 다루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 학자로서는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기독교적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화경 2006, 189-90).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를 포함한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세계를 다스릴 것을 명령받은 존재로서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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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의 방법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라는 특별한 배경 속에서 
실행되는 기독교 교육의 방법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박화경은 자신의 책에서 설교와 
전도 등의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Kerygma)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사상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행위로서의 가르침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예배와 성례전 및 성도의 교제 및 봉사와 섬김도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다(박화경 2006, 300-16). 특별히 성경 교육에 
있어서 가르침의 방법은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교육 대상들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토론과 논쟁을 하게 하고, 교사의 
시범과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들, 및 교육 대상들을 수준별 그룹으로 나누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것은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전달되고 
가르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교육자들을 성경 교육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통치 속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 교육이 이런 바탕위에 이루어진다면 이미 그 장소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지향적 교육의 방법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불완전한 제자들은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교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사역을 했었다. 때로는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와 선포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시작하기도 했으며, 그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물어오거나 혹은 논쟁을 펼칠 때도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깨닫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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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 설득하고 변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 and had discussions daily in the lecture hall of Tyrannnus”(행 19:9 
NIV)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제자 
무리를 따로 구별하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면서 그들에게 강의와 토론의 방식으로 집중 
교육의 방법으로 성경을 교육하기도 했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교육을 위해 어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든 그가 추구했던 
목적은 단 하나, 곧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피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경 교육이 에베소 선교에 끼친 영향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행했던 모든 선교사역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가르치는 성경 교육’에 두었다. 그가 회당에서의 석 달, 두란노 서원에서의 두 
해에 걸친 장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고 전한(행 20:27) 결과 에베소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19:10). 
바울 손의 희한한 능력과 에베소의 커다란 변화 
그런데 그 이후 본문에는 독특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다.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행 19:11)고 간단히 진술한다.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 
아마도 이것은 이전에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들과 같은 
사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음 전파를 가로막던 마술사 엘루마를 한동안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한 사건(행 13:7-12)과 이고니온에 오래 거하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며(14:3), 루스드라에서는 믿음이 있는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14:8-10), 빌립보에서는 귀신들려 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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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16:18)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가르침의 결과로 믿음이 생겨난 
청중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장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반응, 혹은 그것과 관련된 반대(against)에 부딪힌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에베소의 문화적 상황과 마술사들  
그런데 저자 ‘누가’는 바울이 행한 표적과 기사보다 에베소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더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 내거나 또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제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행 19:12-16).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아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책들을 갖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19:19).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해는 ‘에베소’ 도시의 특징과 그 상황을 들여다볼 때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에베소는 아시아(지금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오늘날의 터키 서부에 
해당하는 로마의 지방이었던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였다. 이 도시는 제국 전체에서 가장 번창했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버가모가 아시아의 공식 수도이긴 했지만, 에베소야말로 지방 
행정의 진정한 중심지였다. (IVP 성경배경주석 2010, 1642) 
또한 여러 자료에 의하면 1세기 당시 사회에서는 마술 행위들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견해 또는 “민간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며 제도적인 종교 중 
하나였다고 한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 신전이 있고 그 도시 사람들이 많이 섬기던 
아르테미스(Artemis) 숭배에서는 공식적인 마술사는 없었지만, 마술적 주문들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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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의 이름이 자주 거명되고, 이 여신의 제의적 신앙의 장식물들이 마술적으로 해석될 
정도로 아르테미스 숭배자 중에 많은 사람이 마술을 했다고 한다(아놀드 2008, 25-26). 
이런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마술사들의 치료와 귀신 축출 
행위들을 볼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자신들과 같은 마술적 
행위, 혹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술적 신비 행위로 인식했던 것 같다. 특히 그들이 
바울의 몸 가까이서 사용된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하거나,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 사용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당시 마술사들과 스게아의 일곱 아들은 
바울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오거나, 혹은 바울이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변화 
두 해에 걸친 두란노 성경 교육 사역과 바울의 손을 통해 일어난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에베소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름과 손수건을 도용할 때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 안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실재(reality)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믿고 바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행 19:19)고 한다. 이 책들은 당시 마술에 필요한 내용, 곧 마술적 제의를 위한 
지침들 혹은 마술을 통해 불러내야 할 신들의 이름 목록들, 그리고 그 신들에게 간청하는 
말(아놀드 2008, 27)과 같은 것들을 담은 파피루스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들을 
모두 모아 불태웠다는 것은 이후로는 다시는 마술을 하지 않거나, 마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다.  
‘마술서’는 단순히 직업적 정보가 축적된, 지식의 수수전달 도구로서의 
책이 아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지도, 갈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발견한다. 그것들 속에 자신들의 우주관, 가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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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녹아 있음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희망과 포부를 그 책들의 
행간에서 찾는다… 이런 책들을 불태운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과거와 
세계를 불태우는 것이요, 마침내 이전의 자기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유상현 2011, 126) 
에베소 사람들과 마술사들의 이런 반응은 곧 그들의 세계관과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에게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전에 가졌던 
세속적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전에 다른 
인간의 욕망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도시의 변화 
‘누가’는 이들이 태운 책의 값이 ‘은 오만’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의 한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이 아니라, 온 에베소 도시에 
영향을 끼친 파급력이 큰 사건임을 나타내준다. 이것은 곧 일부 소수의 마술사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곧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쳤으며, 도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된 것이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에베소 선교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들의 결말을 간단명료하게 한 구절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 19:20). 이 말은 곧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 사역과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이 결국은 주의 말씀의 능력과 그 능력에 
굴복하여 성경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이 두 해 동안 매일 풀어 설명하고 강론하고 권면하였던 성경 말씀과 당시 
유행하며 시대정신이 되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마술 주문들이 충돌하는 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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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마술의 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건이다.  
결국 에베소 선교는 성경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로 인해 자기 열심에 갇힌 에베소의 
불완전한 “제자들”이 먼저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 변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 전체가 성경 강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데까지 범위를 확장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경 교육을 통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과 사회 문화까지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하며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성경 교육이 
개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낳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선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이 문장에서 ‘주의 말씀’을 주어로 
삼았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다. 선교 사역의 주체가 바울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바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선교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며,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바울의 성경 교육사역의 특징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선교사역, 그 중심에 있는 성경 교육사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약성경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아가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성경 교육이며,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성경 
교육이 사용되었다.  
둘째, 일방적 선포나 강의가 아닌, 토론과 질문, 설득이 어우러진 강론이었다.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활용한 성경 
교육이었다.  
셋째,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이었다.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쳤으며, 매일 일정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르쳤다. 그만큼 성경 교육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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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고 치열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육이었다. 성경 
교육으로 인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만큼 성경 교육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컸었다. 
다섯째, 교사 자신이 아닌, 가르침의 내용 곧 성경 말씀이 더 드러나고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겸손한 자세로 가르쳤다.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에베소 선교 
앞에서 언급했던 크리스 라이트(Wright)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선교(그분의 목적과 주권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선교)로 충만해 
있다고 묘사하고 그렇게 계시한다. 우리가 시작하는, 혹은 우리 자신의 
소명, 은사,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선교(mission) 혹은 
선교사역(missions)은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선교에 종사하신다. (크리스 라이트 2006, 670)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관심 두고 발견하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섬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의 에베소 선교사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가?  
성경 교육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특징은 성경 교육을 통한 선교였다. 바울이 처음 만났던 
에베소의 ‘제자들’도 이미 구약을 알고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으나,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가 
성경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을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또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 나타난 현상도 곧 그들의 ‘언어’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며,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 가르치는 은사 중 하나인 ‘예언’도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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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때,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된다. 이런 반대 
세력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행 19:9)이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바울이 성경을 풀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움직임과 반응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 가르친 메시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들이 순종치 않고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신다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을 통해 성경 말씀이 스스로 그 성경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한 것이 에베소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들이 들은 성경 메시지에 
반응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성경을 온전하게 힘써 가르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교’에 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성경 교육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사상, 마음과 
지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굴복하며 세례받고 순응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확증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바른 
성경 교육과 훈련은 모든 사람의 지적, 사상적 영역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선교적 행위이다.  
따라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은 선진국으로부터 오는 양질의 
물품들이나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들이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 자체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야 한다. 바로 친히 살아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 
이야기를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선교적 행위는 없으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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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능력(power)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울이 성경을 교육할 때, 그 손으로 희한한 능력’(행 19:11)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가르쳐진 말씀을 지지하시고 확증해주셨다. 또한 그 나타난 신비한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며 도전하던 에베소의 마술사들과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귀신에게 
제압당하는 사건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마술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와 미래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마술책들을 가져와 불태움으로써, 그 마술 서에 기록된 마법의 언어들이 아닌, 성경 말씀이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음을 온 에베소 도시가 보고 깨닫게 하셨다. 이 부분을 저자 ‘누가’는 
마지막 구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Power)을 얻으니라”(행 
19:20)라고 기록하였으며, 이전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 요약적으로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6:7)”,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12:24)와 달리 처음으로 능력(Power)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능력을 따라 자라났고 강했다”(톰 라이트 2008, 174)는 톰 라이트의 설명과 같이 
‘누가’는 성경 교육 속에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에베소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에베소 도시는 당시 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권세(Power)의 중심지라는 사실이다. 
당시 헬라 시대 마술의 권세,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의 중심(2008, 176)인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말씀의 능력(Power)’, 곧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강한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에베소 도시를 덮고 있는 각종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에베소 선교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가르쳐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한 도시의 
문화와 종교, 경제와 생활관습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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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에베소 선교와 우리의 선교 
이 장에서 본인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선교는 바로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의 좋은 선교사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들과 특별히 에베소 선교사역을 통해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 선교사역을 통해 도시와 사람들의 세계관과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한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성경은 선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어 낼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힘을 주며, 
동기를 유발한다. 그리고 실제 선교 현장 속에서도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대로 
가르칠 때, 성경 말씀 자체가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 교육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다.   
누군가가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단순하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대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성경 말씀이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 백성들, 나라들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했어야만 했다.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선택이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제대로 가르쳐질 때, 수신자들은 순종 혹은 불순종의 선택을 
할 것이며, 그 결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또다시 성경의 이야기가 아직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타 문화권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의 
형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이 가진 특징이며 능력이다.  
이제 우리는 선교지에서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현지어 구사 능력도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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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방법과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변화시켜주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갖는 것이며,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담대하고 꾸준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선교 사역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요약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 사역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성경 교육을 사역으로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에베소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것은 
선교사로서 바울이 보인 모범으로서 선교지의 필요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었다. 이 성경 
교육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 거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알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도시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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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태국 선교와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 
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는 벌써 19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선교사역이 있었다. 그 결과 태국교회도 생겨났고 지금까지 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태국 교회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날 태국 교회 내의 성경 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또한 태국 교회가 태국 자민족 선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태국 교회 내에서의 성경 교육과 자민족 선교라는 다소 달라 
보이는 두 주제는 2장에서 잠시 다루었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결국 교회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교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국가 및 
이웃한 타 문화권을 향해 관심을 두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의 
현실을 짚어보는 아주 의미가 깊다. 이번 장에서는 190년간의 태국 선교역사를 간략히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태국 선교 사역이 태국 교회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돌아보고, 그 맥락에서 지금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의 현실과 나아가 자민족 선교에 대해 
가진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현재 태국 교회들은 성경 교육의 상황과 선교의식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디모데센터 회원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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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선교 역사 
공식적으로 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28년이었다. 그러나 이미 
개신교 선교사들이 태국에 들어오기 전 1819년에 앤 저드슨(Ann Judson)이 버마(오늘날의 
미얀마) 랑군(Rangoon)에서 태국 전쟁포로들을 만나 사역하면서 그들을 통해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신앙 교리 문답집을 번역하였고 그것은 인도에서 출판이 되었다. 현재 
마태복음은 사라졌으며, 교리 문답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OMF 1980, 18). 이어서 독일인 
의사 칼 구츨라프(Dr Karl Gutzlaff)와 네덜란드인 제이콥 톰린(Mr Jacob Tomlin)이 
1828년에 태국에 들어왔다. 원래 그들은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갈 것을 기대했으나 결국 
태국에 머물며 태국어를 배우고 신약성경 일부를 번역하고 영어-태국어 사전을 거의 다 
완성을 하고 난 뒤 단 분티(Boon Tee)라는 중국계 한 사람만 회심시킨 채 1832년 태국을 
떠나게 된다(Wongthanathikul 2007, 116). 이후 1837년에 태국 최초의 중국계 태국인 침례 
교회인 마이뜨릿찟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1849년부터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835년 의사 선교사로 태국에 들어온 댄 비치 브래들리(Dan Beach Bradeley)는 
최초의 외과수술과 인쇄술을 도입하였고 또한 태국 왕이 아편 금지령을 내리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이요한 2015, 38). 그리고 23년 뒤인 1858년 기도의 사람 다니엘 
맥길버리(Dr Daniel McGilvary) 선교사가 들어와 북쪽 치앙마이 지역을 중심으로 치앙라이 
및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 지역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급격한 교회 성장이 
일어났다. 1879년에 40명도 되지 않던 기독교인 수가 5년 뒤에는 152명으로 늘었으며, 10년 
후에는 1841명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맥길버리 선교사가 죽기 전 
1911년까지 태국 교회는 4,000곳으로 늘어났다(OMF 1980, 21). 그러나 이후 이어진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들은 문을 닫게 되고 선교사들은 떠났으며 
그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던 사역자들마저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났다. 그리고 전쟁의 막바지 
무렵 용감한 몇몇 태국 목회자들이 흩어진 성도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가르치고 격려하여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였고, 전쟁 이후 스웨덴과 노르웨이, 남침례회등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 가세하면서 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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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태국 교회는 5,097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e-star foundation, 
https://www.estar.ws/harvest/thai-church-growth.html), 기독교 인구는 2017년까지 전체 
인구의 0.7%가 되고 있다(Kitan 2018, 12).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침체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성장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도 다시 성장하고 
있는 태국 교회는 여전히 수적으로 미미한 소수에 머물고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기에,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태국 교회의 내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태국 선교의 방해요소 
간략히 요약된 태국 선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선교사들과 단체들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과 태국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지혜롭게 
반응하고 동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태국이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 1%를 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 고민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태국 선교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국인들의 특성 
태국 선교가 더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태국인들의 특성적 요인이다. 이것은 
태국의 동남아 문화적 환경과 불교 세계관적인 배경 및 독특한 역사적 경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회주의자적인 성향 
태국인들은 실리주의(materialism)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현재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익 앞에서는 의리나 정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 행동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OMF 1980, 9). 선교사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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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교회 사역자라 할지라도 다른 선교사나 단체가 나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거나,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섬기는 교회나 소속단체를 옮기는 것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는 양쪽 모두에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으로부터 각각 이익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 
실리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분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들은 분리 혹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맹렬히 반대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분리’는 ‘불화’(disunity) 혹은 ‘반란’(rebellion)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 
불교나 브라만교에서는 정령숭배 사상과의 혼합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삶의 
태도에서는 분리를 강조하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나 잘못된 
행동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복음도 다른 교리, 혹은 다른 종교적 
행위들과는 분리되어야 함을 가르친다(OMF 1980, 8).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들이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한다. 오히려 기독교 전체가 아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만을 취하려고 하며, 지금까지 믿고 붙들어오던 신념과 종교, 가치관들을 
버리고 포기하기보다는 기독교와 혼합시켜서 믿는 혼합 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안일하고 의존적인 성향 
방콕 시내 한복판 사찰 속에 길게 누워서 눈을 감고 잠든 슬리핑부타(Sleeping 
Budda, 잠자는 석가)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써 태국인들이 가진 
이상주의의 표현이다(김순일 1980, 94). 이런 태국인들의 성향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짜이 옌’(ใจเยน็)이다. ‘짜이’(ใจ)는 마음을 의미하며, ‘옌’(เยน็)은 차가움을 
의미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냉정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행하라는 의미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 단어를 쓰듯이 그들은 여러 면에서 느리고, 여유롭다. 김순일은 
이것을 ‘안일주의’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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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으려 한다. 새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의식이 약하다. 
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중략) 태국인은 간단하고 
편리하고 쉽게 생각을 한다. 머리 쓰고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중략) 
태국인은 책임 의식이 부족하고 기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제의 말과 일들을 잊기 일쑤다. 그래서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어기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잘 안 진다. (신광준 1999, 33-35) 
태국인들의 성향에 대한 신광준의 지적은 그들의 성향이 기독교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를 짐작게 한다. 곧, 책임의식의 부족은 
교회가 잘 성장해 가도록 힘써야 할 지도자들에게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김순일은 선교사들의 전도와 사역을 통해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도 결국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증가율이 
태국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며, 따라서 기독교의 성장이 더디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한다(김순일 1980, 64)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도 선교사 의존적인 
성향이 일찍부터 몸에 배 온 측면이 강한 결과 스완손(Swanson)은 태국인들이 모든 것을 
선교사에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선교사들은 부모와 같은 태도로 교회를 대했으며, 
개종자들의 모든 것을 보살펴야 했고 교회는 대부분 선교사에게 의존했다. 선교사는 
그들의 사회,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교회라기보다는 항상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리더십이었다(Swanson 1982, 64-68: 김은빈 2012, 14에서 재인용). 
선교사의 시행착오 
오랜 태국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쉽지 않은 것은 단지 태국인들의 
성향의 문제만은 아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국가로서 일찍 서양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한국 선교사를 포함한 동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오랜 선교 사역을 돌아볼 때 
선교사들이 행한 시행착오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서양 선교사역과 동양 선교사역의 
장단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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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 
서양 선교사들은 동양인 특히 불교 문화권으로서의 태국인들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다. 서양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 비즈니스 등 많은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지만, 
여전히 동양인으로서 태국인들의 내세를 위한 공덕 사상과 연장자와 계급 중심의 
리더십과 그에 대한 공경사상, 그리고 고대의 영혼과 귀신에 대한 숭배와 같은 전통신앙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다(OMF 1980, 8). 
그리고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주로 왕가(Royal Family)와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일반 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며 깊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국인들의 습성(1980, 9)으로 인해 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기독교인 
그룹으로부터 무시당하고(Swanson 1982, 62: 김은빈 2012, 14에서 재인용)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등 기독교 내 계급주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실례로 주종족인 
타이족들은 산지에 살며 국경을 넘나들던 카렌족과 몽족 등 소수부족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에는 잘 가지 않는다. 소수부족 목회자들을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불교권에서 온 한국 선교사들도 태국인들의 성향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접근하기보다는 한국 기독교 스타일의 교회사역을 현지인 사역자와 
교인들에게 요구하면서 그들의 문화 및 정서와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는 태국의 많은 목회자가 한국 선교사들에게서 상처받고 교회 사역 현장을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와 함께 일하기를 꺼린다는 얘기도 있다.  
선교 전략 수정의 문제 
1914년까지 태국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이후 성장이 멈추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으며, 성장률은 연 0.7% 정도에 그쳤다. OMF는 새로 믿고 세례받은 
신자들이 지속해서 남아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의 원인으로는 목양과 목회적 돌봄의 
부족으로 보았으며, 그다음 원인으로 일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사역이 교회사역과 
영혼 전도사역보다 더 강조된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에 많은 선교 재정이 새로운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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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교육하는 데 투입됨으로 인해, 1925년에는 53개이던 학교가 1938년에는 65개로 
늘었으며, 새로운 선교사들이 대거 이 학교 사역에 투입되게 된다. 심지어 교회사역과 
전도사역을 주로 하던 많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철수하거나 학교 사역으로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 그 결과 그들과 함께 사역하던 태국인 사역자들도 지역 교회와 
사역지를 떠나 새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많은 
지역의 태국 교회는 지도자 없이 남겨지게 되었고, 시골 지역 교회들은 전도와 성장이 멈춰 
버리게 되었다(OMF 1980, 21). 이런 적절하지 못한 선교 전략의 수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태국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더 옳고 중요한 길, 곧 지역교회 사역보다는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형성되었다. 이런 
현상은 현재 태국 중심 교단인 CCT (Church of Christ in Thailand)의 신학교인 맥길버리 
신학교의 졸업생의 60% 이상이 지역 교회에서 목회와 목양사역을 하기보다는 기관(교단 
본부, 신학교, 기독교 시설 등)에서 행정업무나 이벤트성 행사들을 진행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아짠 위추라와의 대화 
2013년 10월1). 그들은 기독교 교단 혹은 선교 기관과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더 좋은 미래의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이나 혹은 지름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아짠 위추라와의 대화 2013년 10월). 
시행착오를 통해얻은 교훈 
190년의 태국 선교역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으로 보인다. 
뜨거운 열정으로 섣불리 덤벼들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기 원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창기에는 조금 
성공하는듯하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태국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선교전략을 수정하거나 혹은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 
                                                     
1  아짠 위추라는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파얍신학대학원 M.Div를 수료한 후 CCT교단 
본부에 소속되어 태국 북부지역 학교사역과 치앙마이 드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2013년 
10월 선교사와 현지지도자, 그리고 한국 교회목자자가 함께 모여 태국 선교사역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포럼에서 태국 신학생들의 현주소와 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발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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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학교 설립 같은 프로젝트 사역 위주로 선회하는 것이 그동안의 태국 선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사 6:13)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전의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지난 시절 태국 선교의 시행착오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태국 교회 개척 이후의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역사에서 
몇 번의 태국 교회 개척의 부흥기를 허락해주셨다. 맥길버리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북쪽 지역에서의 부흥의 조짐이 일어났으며, 중국인 전도자 존 성(John Sung)의 전도 
집회를 통해 대대적인 회심 운동도 일어났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이 대거 태국에 들어오면서 활발한 교회 개척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훈련된 사람(딤후 2:2)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교회 개척과 건축사역을 넘어 이제는 개척 이후의 단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잘 준비된 성경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며 꾸준하게 
교육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데 
집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태국 교회 내에서의 성경 교육의 강조가 필요하다. 초창기 한 동안 교회 
개척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대대적으로 학교 
사역으로 전략을 변경함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덜 강조되었고 태국 사역자들도 교회를 
두고 다른 사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였다. 물론 학교와 기관사역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학교 사역 혹은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와 같은 사역들도 
결국은 지역 교회의 역량 회복을 필요한 사역들이며,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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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교육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부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도 막상 실제 교회 현장에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교육과는 거리가 먼, 각종 신학 이론들에 치우친 커리큘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강조하며 지속해서 성경을 교육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셋째, 현재 태국의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 맞는 성경 교육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태국 선교 역사의 시행착오를 통해 태국인들의 습성과 성향의 독특함을 알 수 있었다. 
초창기 선교사인 브래들리 박사처럼 많은 선교사가 서양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과 의료, 
교육 시스템 등 앞서가는 서양문물을 소개하는 사역을 통해 태국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좋은 호감을 느끼게 만들고 신뢰를 얻었다면, 이제는 태국인들의 습성과 종교와 문화 같은 
깊은 내면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태국인들에게 맞는 접근 방법과 상황화 된 교회 개척과 
성경 교육 사역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들이 선교사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교회의 건물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식과 교육 시스템 및 내용까지도 본국을 따라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self-governing), 자립(self-supporting), 그리고 자전(self-propagating)하는 
토착화의 원리(박기호 2005, 92)를 성경 교육을 포함한 모든 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빠르게 급변하는 문화와 기술의 발달에 대응할 수 있는 성경 교육 방법론들이 
필요하다.  
현재 태국 교회의 상황 
그렇다면 지금 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재 태국 교회가 처한 현실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선교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그동안 
사역했던 태국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들 가운데, 약 서른 개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금의 태국 교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들여다 보고자 
한다.  
태국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로 가입한 교회 가운데 북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그리고 중부 방콕, 동북부의 코랏 그리고 남부의 핫야이와 팡아 지역의 교회들 서른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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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설문 조사 질문지를 보냈고 돌아온 답변을 받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북부 
치앙마이와 중부 방콕에서는 회원 교회 목회자 및 교사들을 그룹으로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정리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는 각 교회의 역사와 성장의 주된 요인들을 묻는 질문과 장년 및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 교육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런 성경 교육이 교인들과 교회의 선교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의 답변과 일반적인 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한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의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개척 초기의 성장 경험과 부족한 선교 의식 
설문에 응답한 태국 교회들의 역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길게는 64년에서부터 
짧게는 6개월 정도였다. 3분의 2가 10년 이상의 교회들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개척된 지 
10년 이내의 교회들이다. 그중 2~3개 교회는 교인 수가 100명 이상이지만 대부분 교회는 
교인 수가 100명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20~30명의 성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숫자는 불교 
인구가 전체의 95%인 상황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회들 
가운데 대다수 교회들이 개척 초기부터 어느 정도 성장 경험이 있는 교회들이다. 
개척 초기 목회자들의 헌신과 한계 
초창기 개척의 주된 요인으로서는 ‘태국인 담임 목회자들의 성경 교육’을 
이야기한다. 헌신 된 목회자들이 매 주일 예배 시간 전 일찍 온 성도들에게 30분에서 
40분간을 성경 교육하는데 할애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예배 중의 설교를 통해 성경 
교육이 이어진다. 주중에는 최소한 하루나 이틀을 저녁 시간을 이용해 가정에서 모여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창기 개척 당시의 
목회자들이 주일과 주중에도 직접 성도들을 위한 성경 교육 시간을 만들고 가르치는데 
헌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태국 목회자들의 성경 교육이 갖는 한계들은 많았다. 대부분 
이미 충분한 성경 교육과 신학교육을 받고 선교지에 온 목회자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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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의 설교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며 염려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 이유에 대해 
정승회는 이렇게 말한다. 
한 가지 이유는 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만한 서적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깊은 성경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게으른 교역자들이 있는 것을 본다… 설교는 없고, 
급하기는 하고, 컴퓨터는 있으니 그냥 뽑아서 설교랍시고 하고 있기에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하여 ‘간단하면서도 내용이 있는 주석을 
번역하여 교역자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는데’하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정승회 2003, 132-43)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파얍대학교 내 맥길버리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Chananphon Chaisaudi도 현재 맥길버리 신학교의 커리큘럼 상 신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 교육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1, 2학년 시기에 
1~2과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Chananphon 
Chaisaudi와의 인터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목회자들의 성경 교육을 사용하셔서 태국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교회 내에서 더 섬기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설문 응답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음을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런 담임 목회자 주도의 성경 교육은 대부분이 주로 교회 정식 교인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성도들의 소개 혹은 초청을 통해 교회에 나온 관심자들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교인들을 포함한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강조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는 
태국인들의 성향과도 잘 맞다. 문제는 여전히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경험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개척 초기 성도들의 전도 
태국인의 심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끄렝짜이’(เกรงใจ)이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어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은 
 38 
마음’이다. 그래서 태국인들은 ‘끄렝짜이’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균형이 깨어진다고 본다. 
(조흥국 2007) 그래서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주일날 교회 예배에 나가는 것에 대해 강요하지 못하는 태국 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부모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자녀들은 성장할수록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다. 
이것은 태국인들의 끄렝짜이의 정서가 얼마나 깊은 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초창기 
교회 개척단계에서는 이 ‘끄렝짜이’를 넘어선 초기 성도들의 열심과 전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태국 교회 문화에서는 설교를 ‘이야기 나눔’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뱅빤’(แบ่งปัน)이라는 단어로 흔히 표현하며, 남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 
신앙을 간증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되, 자신의 느낌과 기분 등을 위주로 
나누는 “뺀파얀”(เป็นพยา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교회들의 대부분 초창기 멤버들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신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느낀 것을 가볍게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한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의 내용보다는 교회에서 배우면서 느낀 것,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곧 그들이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기독교 신앙은 설교나 성경 
교육의 내용보다는 직접 체험하고 느낀 느낌들이 중심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킨 중국인 전도자 ‘존 성’(John Sung)의 집회를 
통해 많은 치유의 일들이 일어났으며(Wongthanathikul 2007, 125), 구체적인 죄의 지적을 
통해 교회 부흥 운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듯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태국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성경 교육보다는 신앙의 체험적인 요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태국인들에게 전도할 때도 자신들의 ‘끄렝짜이’의 습성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체험’을 기반으로 한 나눔이었다. 필자는 2012년부터 태국 교회에 매주 출석하며 태국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오고 있지만,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며 수 많은 설교를 듣고 담임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경 교육에 참여했으며 장로나 지도자의 직분까지 받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정작 교회 내부의 일에는 익숙한 일꾼인 것은 보았어도, 다른 성도나 혹은 교회 
밖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경을 나누고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교회 역사가 40~50년을 넘어가는 교회들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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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초기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문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부족한 선교 의식 
설문 조사를 통해 개 교회들이 실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이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교회 역사가 20년 이내인 교회들은 거의 다 아직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역은 없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20년 이상인 교회들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만이 선교사역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도 역시 선교사역이 없다고 응답을 했다. 
그나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대체로 
주변의 소수 산지 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이라고 응답했다. 산지 부족들 지역에 있는 
교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사역도 엄밀히 말하면 타 문화권 선교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태국 내에 있지만, 다른 문화적 배경과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사역은 랄프윈터가 정리한 ‘복음 전도자 거리’(E 등급)에 있어서는 E2(유사하지만 다른 
문화권의 비그리스도인 전도) 사역에 해당하며, 동시에 ‘종족 거리’(P 등급)에 있어서는 
P1(같은 문화권 안에 지역교회가 있는 종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윈터 
2009, 279). 그런데도 이들은 이미 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랜 역사적 사건과 경험들을 
같이 겪은 태국 국민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태국어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태국 문화를 기초로 소통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까지도 태국 교회는 자신을 스스로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다른 나라의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이를 위해 태국 교회도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예가 바로 2014년 이후에야 비로소 태국어로 된 선교 훈련 교재와 선교 훈련 
과정이 태국 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Kairos 훈련이나 Perspectives, MOL 
(Mission for Lay), Wicliff의 Journey가 그것이다(Phunsakwarasan 2018, 29). 그런데도 이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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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아직 교단 내의 주요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소개되고 알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 성도들이나 지역의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훈련을 받고 
경험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 태국의 지역 교회들이 선교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가르치는 교육은 거의 없는 편이며, 지역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는 더더욱 보기 드물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설문 조사에서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성경 교육이 교회의 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깨닫게 하고 헌신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혹은 직접적으로는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담대함을 갖도록 해준다고 대답했다. 또한 성경 교육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데 힘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감사한 것은 아직 직접적인 타 문화권이나 해외 선교에 
대해 경험을 갖지 못한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한 동력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실 
한편 ‘교회의 성경 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교회 주일학교’다.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 현실을 진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 학교에서의 성경 교육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설문에 응답한 교회들은 과연 최근까지도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 현실은 어떠한가? 
주일학교 성경 교육의 현실 
설문에 응답한 두 세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 20명 
이하로 출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교단 총회에서 내려보내 주는 자료나 공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태국 내 최대 교단인 CCT 교단이 자체 제작한 총회 공과가 2017년 
말이 되어서야 출판된 것이 태국의 현실이다. 그 외의 교단이나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41 
아이들에게 성경과 관련된 활동(색칠하기, 동영상 시청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최소한 한 명에서 많게는 4~5명까지도 
있지만, 성경 교육과 관련된 훈련을 받거나 준비가 된 교사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따로 모아서 관리하며 돌보는 보모역할이 주된 업무다. 그리고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있어도 동시에 같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매 주 
한 명씩 돌아가며 책임지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한 예로 필자가 그동안 출석했던 치앙마이의 탐마쁘라팁 교회의 경우 개척된 지 
25년이 되었고, 장년 예배 출석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5명, 
교사들도 5명이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1년 동안 주일학교에 출석하며 꾸준히 관찰하였을 
때, 주일마다 교사들이 한 두 명씩 돌아가며 출석해서 한 주씩 주일학교 예배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다. 한 교사는 지난 주 중에 자신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스마트 폰으로 보여주며 여행지 이야기를 하거나, 또 다른 교사는 
일반 태국 동화책을 가져와 읽어주면서 설교 시간을 채우는 등 성경과 전혀 관게 없는 
내용으로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주일학교 교재의 부재 
혹 외부 단체(어린이 전도협회, 외국 선교단체 등)를 통해 교재를 구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3주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교재들뿐이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의 ‘파이디온’ 
선교회와 관련된 선교사들이 파이디온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갖고 교사 세미나를 하며 
보급하곤 한다. 그런데 그 교재를 받은 교회들도 여름 성경학교 2~3 일에 맞춰 제작된 
교재를 길게 늘려 2~3달에 걸처 조금씩 사용하거나 반복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방콕에서 1990년부터 태국주일학교 교사교육과 어린이 캠프 사역을 시작한 
정석천은 미국의 토마스로드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공과교재 44권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교재가 어렵고 태국 주일학교의 수준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교회 
현장에 잘 적용되어 사용되는 곳은 몇 교회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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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인해 태국 교회가 인식하는 주일학교는 정석천의 표현대로 그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을 관리하는 탁아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아주 소수 몇 곳뿐인 것이 태국 주일학교의 현실이다.  
주일학교 교사의 부재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는 대부분 교회 내 몇 명 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맡기거나 
장년들 가운데 한 두 명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나마 이 교사들도 매 주 주일학교 성경 
교육을 지속해서 책임지기보다는 돌아가며 한 주씩 맡아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이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주일학교 교사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태국에서는 주일학교가 꾸준히 운영되는 교회도 흔치 않을 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체계적이고 꾸준히 진행되거나 강조되지 못하는 현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요약 
한국보다 57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던 태국은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도 1%를 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물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선교사역이 위축되고 교회 성장이 멈추었던 
시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3개의 대형 교단과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태국 교회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교육에 있어서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적 이야기’로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태국 
교회가 돌아가야 할 본질(Essential)이며, 기본(Basic) 중의 기본이다.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청장년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 교육하는 것을 통해 다시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선교적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길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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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태국 디모데센터의 태국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 
앞 장에서 필자는 태국의 선교 역사와 함께 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별히 긴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태국교회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성경 교육과 훈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연역한 태국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를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태국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소중한 
통로임을 인정하고, 태국에 보냄 받은 선교사로서 어떻게 태국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특히 연약한 태국교회를 도와 자민족 선교에 더 주도적이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태국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결과로 필자는 태국에서 
디모데센터(Timothy Center) 사역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태국 디모데센터 
사역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워바이블 교재’의 제작과 이를 각 지역 교회에 보급하는 ‘성경 
교사 교육 훈련’사역의 중요하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 하고자 한다. 
디모데센터 사역의 배경 
모든 일과 사역에는 맥락(Context)이 있기 마련이다. 태국 디모데센터 사역도 어느 
한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충동에 의해 시작된 사역이 아니다. 이 사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고민과 탐색은 물론, 시기적 환경적으로 맞물린 여러가지 만남과 
사건들이 함께 작용했다. 이 말은 곧 디모데센터 사역이 형성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과정과 배경에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디모데센터 사역이 
시작되게 된 배경과 과정을 통해 어떤 의미를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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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 2:12-15) 
지도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직접 성벽의 무너진 정도, 곧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 14:28). 필요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이 적합한지도 미리 따져볼 때 우리는 그 필요에 맞게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태국을 선교지로 정하고 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태국의 선교역사에 대해 
알아갈수록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190년이나 되는 긴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의 수가 전 인구의 1%를 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원인을 다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너진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다시 건설하기에 적절한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스러운 태도(고전 4:2)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 손에 익숙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당연히 부름 받은 종으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태국어를 배우고 태국인들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잘 짓는 친절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쉽게 내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상대방의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며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적 특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대해 온전한 신뢰를 하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보여준 일관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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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직설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태국인들과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반면 같은 태국인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사는 
태국인들끼리는 서로에게 친밀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태국은 표면적으로는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이면적으로 계급적 구조와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거나, 혹은 좀 더 높은 사회적 종족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록 전 인구의 1%를 넘지 못하는 태국 교회이지만 태국 
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국인으로서 같은 
자국민들에게 다가가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태국인들이 갖는 장점은 크다. 신뢰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태국 문화에 맞는 사역 전략과 방법을 개발하는데도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고 영향을 끼치는 리더의 역할을 외국인이 아닌, 태국인들이 맡게 
될 때 더 많은 성과와 긍정적 결과를 낳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국선교를 위해 남겨두신 ‘이 땅의 그루터기’(사 
6:31)라고 할 수 있다. 
태국 교회의 필요 
선교사로서 태국에 도착한 이후 이런 주제들을 주변의 선교사들과 나누면서 태국 
선교를 위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며, 그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태국 
선교를 위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였다.  
치앙마이에서 8년 동안 대학생 사역과 현지인 교회 개척 사역을 해 온 한 선교사는 
자신의 지난 사역 경험과 여러 선배 선교사들을 인터뷰하면서 듣고 알게 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태국 교회, 특히 주일학교를 위한 지원 사역이 정말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방콕에서 10년 이상 기독교 학교 사역과 교회사역 및 주일학교 교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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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해 온 또 다른 선교사는 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으며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선교사들의 지적과 시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지인들의 관점과 
시각으로부터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기에 여러 태국인 목회자를 만나서 묻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태국 교회가 태국 교회다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였다. 
공통된 대답은 ‘태국 교회에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구비시킬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190년 동안 교회의 모양새는 어느 정도 갖추고 예배와 건물, 교회 조직, 노회, 
총회, 여러 가지 외부 활동 등 형식적인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교회의 내부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선교사로서 이러한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현실을 점검하고 싶었다. 그래서 2번의 기회를 만들어서 그 
필요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는 람빵에 위치한 쁘라쏩 끼띠쿤 ‘교회 중직자 훈련’과정을 맡아서 
준비하고 진행한 것이다. 현지 교회의 필요에 대해 담임 목회자 부부를 통해 듣고, ‘전도 
훈련’에 초점을 맞춘 훈련과정을 기획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공직자로 일하면서 
전도사역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장로 한 분을 강사로 초대하여 태국 교회의 상황에 맞는 전도 
강의와 훈련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교육은 대부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평신도들의 삶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을 일으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같은 평신도이면서 특히 직장과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자신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전도에 대해 도전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10월 19~2일 2일에 걸쳐 진행된 ‘중직자 전도 
훈련’의 결과로 쁘라쏩 끼띠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평신도들이 스스로 전도팀을 결성하여 자신들이 속한 람빵지역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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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태국 선교를 위한 삼각형 모임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태국 선교’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파송하고 지원하는 ‘한국교회 
목회자’, 그리고 ‘태국 현지교회 지도자’, 이렇게 태국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3개의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태국 선교에 대해 서로 배우며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흔히 태국 선교를 위해 선교사들끼리만 모여 의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좀 더 열려있는 
선교부에서는 현지 지도자들, 혹은 현장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의논하거나 교육한다. 
그러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사역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파송교회가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고 서로 배우며 함께 협력 할 때 선교를 위해 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런 모임을 시작하였다.  
2013년 9월 23~24일에 가졌던 모임을 통해 결국 태국 선교의 주체는 한국의 파송 
교회나 파송 받아온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태국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스스로 자신들이 결국 
태국교회와 태국 민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말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선교사와 한국의 교회는 태국 선교의 주체인 태국 교회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어떤 영역들을 지원하고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태국 교회에 부족한 교회 내 신앙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몇 번의 의미 있는 시도들을 통해 태국 선교를 위한 진정한 필요에 
대해 안목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선교 전략에 대해 좋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  
디모데센터의 사역 원칙과 목표 
어떤 조직이나 사역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보면 
일관성을 놓치고 이리저리 표류하기 쉽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원칙과 뚜렷한 목표다. 
원칙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친 물결’을 항해할 때 언제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북향을 가르쳐준다.’는 스티븐 코비의 조언은 우리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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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에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코비 2002, 25). 디모데센터도 단기적인 
사역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이런 원칙과 목표가 필요했다. 
사역 원칙  
태국 교회의 상황과 실제적인 필요들에 대해 여러 번 점검하고 의논한 결과로 
탄생한 ‘태국 디모데센터’사역은 선교지 태국의 필요에 민감한 반응함으로써, 태국 교회가 
태국 선교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며, 이를위해 다음의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하고 이 원칙에 충실하게 사역하고자 노력했다.  
첫째,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닌, 필요한 사역을 한다.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사역의 
방향성이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개인적인 관심과 방향에 따라, 혹은 파송하는 교회와 
단체의 요청에 따라 결정이 되곤 한다. 따라서 현지에 도착 후 현지의 필요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 개인이나 혹은 한국의 파송교회가 하고 싶고 
원하는 사역 보다는 선교지의 필요가 무엇이며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 갈 수 있을지를 
선교적 목적 안에서 깊이 고민하며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새로운 
사역의 종류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지고, 점검돼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디모데선교사 모두가 함께 합의하였다. 
둘째, 태국인들이 태국을 책임지도록 하는 선교를 한다. 그래서 디모데센터는 태국 
선교의 주체는 태국으로 파송 받아온 선교사들이 아니라, 태국인 곧 태국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태국 교회가 자국민을 책임지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것은 선교사들만 공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디모데센터가 실제로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알리고, 강조하고 있는 사역 철학이다. 지금까지의 각 지역교회 성경 교육 
교사훈련 때마다 “디모데센터는 태국 교회가 스스로 건강하게 일어서서, 태국 민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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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를 
알리고 강조해오고 있다.  
셋째, 우리가 가진 강점으로 태국 교회의 약점을 도우며, 그들이 태국교회를 섬기고 
태국 선교를 더 잘 감당하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태국 교회에는 체계적인 성경 
교육과 신앙훈련이 필요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80~90년대를 거치면서 쌓여온 성경 
교육과 훈련의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한 예로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던, 좋은 성경 교육 
교재들과 훈련 콘텐츠들을 태국의 상황과 문화, 언어생활에 맞게 번역하고 현지화 
시킴으로써 태국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사역의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물색하며 찾아보던 중 한국의 CTM (Computer Tentmaking Mission) 
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이 단체가 약 20년 동안 컴퓨터 플래시 애니메이션(computer 
flash animation)과 파워포인트(power point)를 이용하는 주일학교용 설교와 공과교재를 
만들어 온 것을 알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는 이미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재를 과거에 한 두 번 사용하다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많지만, 태국의 상황과 수준에서는 상당히 좋은 양질의 콘텐츠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교재의 내용과 구성 자체가 성경 이야기(story) 자체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각 
교회나 주일학교의 상황에 맞게 강조점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태국 
현지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도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는 선교사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태국 상황에 맞게 번역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고, 이후 현지 태국 
목회자들에 의해 이차 검수작업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나마 태국 문화와 태국 교회의 
상황에 맞는 콘텐츠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사역 목표 
디모데센터의 사역 목표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태국 교회 내에 디모데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다. 특별히 이름에 나타난 ‘디모데’는 성경에서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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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인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디모데는 이방지역 더베와 루스드라 출신으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행 16:1), 그리고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믿음으로 
양육하면서(딤후 1:5)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알게 되었으며(3:15), 성장하면서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물이다(행 16:2). 이후 그가 바울을 만났으며, 바울로부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딤전 1:2)로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팀 일원이 되어 여러 
지역을 함께 혹은 따로 다니면서 바울의 선교사역을 돕고 교회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였다(행 17:4; 18:5; 19:22; 20:4). 이후 바울의 권면에 따라 ‘에베소’에 머물며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목회사역(딤전 1:3)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가 부탁한 마지막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딤후 4:2)이며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2:2)이었다.  
이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디모데’이며 또한 청년이 되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돌보는 일에 관심을 두고 
배워 자라가는 ‘청년 디모데’였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는 한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지도자 디모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디모데는 지역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3세대를 
대표하며, 그 각 세대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에 세워진 디모데센터의 목표는 태국 교회 안에 ‘어린이 디모데’, ‘청년 
디모데’, 그리고 ‘지도자 디모데’들을 길러내고 배출하여 이 디모데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1%도 되지 않는 적은 숫자의 태국 교회이지만, 태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부터 교회 안의 자녀세대를 ‘어린이 디모데’로 훈련하고, 청년들을 ‘청년 
디모데’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교회 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지도자 디모데’가 되도록 훈련과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국에 흩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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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들과 그들의 교회들이 자기 민족과 사회를 책임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뒤에서 이 일을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센터 
사역자들은 그야말로 센터(Center)로서 전국의 디모데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며 태국인들과 태국 교회가 주체 의식을 갖고 태국선교에 주도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한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저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다음 세대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을까? 만연하는 유행의 바람에 휩쓸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가운데 굳게 서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성경을 세상과 관련시키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실한 강해 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한 젊은 복음주의자 남녀들은 어디에 있을까? (스토트 1993, 227)  
필자는 스토트가 말한 디모데가 바로 태국 디모데센터가 태국 교회 내에서 
길러내고 지원하며 협력하기 원하는 바로 그 디모데의 모습과 맥이 닿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이런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준비되고 
양육받고 성장하며 멋진 지도자 디모데로 자라가는 일이 태국 전역에 흩어진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사역 전략 
디모데센터는 태국 교회가 자민족을 선교하며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의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들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도 이 시대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당부하셨던 사역자의 자세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마 10:16) 모습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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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이야기의 능력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며,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다. 그 성경 이야기를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히 4:12). 
따라서 성경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듣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 자체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태국 교회가 규모면에서는 소수이며, 
역량도 약하지만, 그들이 꾸준히 성경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성경 말씀이 태국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다. 이런 확신 가운데 디모데센터는 ‘파워바이블 교재’를 번역 보급하고 훈련함으로써 
태국교회를 돕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파워바이블 교재 제작과 번역 및 
보급’ 사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태국인 스스로가 교회 성경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 
태국의 오랜 선교역사로 인해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은 선교사와 해외 교회의 
지원에 대해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결국 태국 민족을 책임지는 일은 태국 교회가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과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려는 의지를 보이는 교회들을 우선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교육도 철저하게 태국인 성경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재의 보급에서도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이 아닌, 태국교회가 최소한의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런 
대가의 지불이 곧 태국교회의 미래와 교회 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찾아오게 하기보다는 찾아간다. 
기존 선교사들의 사역이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한곳에 모아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전략, 곧 찾아 오도록(Come)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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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라면, 디모데센터는 태국의 어느 지역이든 자신의 주일학교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는 지역이라면 그곳으로 
찾아가는(GO)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이 전략은 결국 지역교회가 그들이 위치한 도시와 
지역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웃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디모데센터의 선교사들 역시 대도시의 사무실에 
앉아서 태국 교회에 대해 피상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태국의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며 태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태국과 
태국 교회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이해를 갖도록 해주는 장점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모델 교회를 세우고 제시한다. 
태국인들의 성향은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거나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꺼려한다. 교회 사역자들도 역시 선교사들이 
새로운 사역이나 방법들을 알려주면 처음에는 조금 변화되는 듯 하다가도 선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다시 이전 습성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역들은 
태국인들의 사역이 아닌,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역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런 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속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으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푯대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성경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태국 교회들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태국인들에 의해서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가고 변화되는 모델 교회들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한 두 번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다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많은 숫자의 교회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적으로는 적은 교회들이어도 
꾸준히 성경 교육을 함으로써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델교회들을 세우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모델 교회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꾸준히 연락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매 번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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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경 교육 교사훈련에서 이 모델 교회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다른 태국 
교회의 교사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자신들도 직접 따라 시도해 볼 있도록 격려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다.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는 잠언의 말씀처럼 모든 사역은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회를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 특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은 선교사와 교회의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앞설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15년 2월 26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디모데센터’사역은 이 사역의 목표와 방향에 
동의하는 3명의 선교사(박상선, 서동국, 신판호)가 함께 모여 팀 사역을 위한 약속들을 
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디모데센터 사역의 실제적인 출발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태국 선교의 방향성과 태국 교회의 필요를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세 선교사 부부는 막연하게나마 태국 교회에 도움을 줄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였다. 그 결과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이하, CTM)에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파워바이블’ 교재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2~3번에 걸친 태국 
교회에서의 임상 시험을 통해 태국 선교 사역에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역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디모데센터 
선교사들이 파워바이블 교재를 처음 알게 되고, 번역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다. 최초 1년 치 번역이 완성되고 태국 교회에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의 자리가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셨고, 태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동역자들을 만나고 연결되게 해주셨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의 
주인이시고, 태국 선교를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해주고 계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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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바이블 교재 
‘파워바이블 교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 교재는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설교문과 설교 이해를 돕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그리고 둘째는 공과 시간에 설교 내용을 복습하는 인쇄된 공과 교재와 이 공과 수업을 돕는 
파워포인트 자료’ 그리고 셋째는, 간단한 컴퓨터 플래시 게임과 함께 배운 내용을 


































1년차 첫째달 CD 첫화면 
(태국 디모데센터) 
파워바이블 교재의 장점 
이 ‘파워바이블’ 교재에는 몇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다. 1989년부터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회교육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시작된 한국 CTM 사역은 2000년도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 설교와 공과 교육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 단체를 설립하고 파워바이블 교재를 직접 제작해 온 김성철 목사는 ‘파워바이블 
교재’가 가진 장점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을 ‘연계성’이라고 이야기한다.  
CTM은 연계성을 가진 성경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설교와 공과학습 그리고 
활동이 하나의 교육 프로세스(process)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CTM 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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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일에 행한 설교를 기반으로 구성하고 집필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은 
후에 사용될 때 가장 교육적 효과가 크다. (김성철 목사와의 인터뷰)  
한편, 본 교재를 선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번역하고 수정ㆍ보완작업을 
했으며,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진 선교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파워바이블’ 교재가 가진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경 이야기(story) 중심이라는 것이다.  
CTM 공과를 학습하면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내용상으로 성경만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성철 목사와의 인터뷰)  
제작자인 김성철의 말처럼 본 교재는 성경의 내용 곧 성경 전체에서 뽑은 
이야기(story)를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설교와 공과 내용도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나 목회자가 교회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적용 점과 예화 및 결론을 추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끌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파워포인트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짧은 클립(clip)들로 이루어진 플래시 애니메이션들은 
효과음향과 함께 설교 시간에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장년들도 설교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복습 시간에 사용되는 복습용 플래시 게임은 
청중들에게 재미를 갖게 만들어주며, 동시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서로 팀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은 자칫 잘못하면 청중이 집중해야 할 설교자보다도 더 관심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파워바이블 교재는 철저하게 설교 메시지는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를 듣는 청중의 
인격이 만나서 그 인격적 관계를 통로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만들어진 교재다. 따라서 설교자의 설교 행위(목소리와 표정, 움직임 등)를 더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 영상에는 전혀 해설이나 음성이 없으며, 효과음정도만 있다. 모든 
영상클립은 설교자가 각 부분을 시작하고 난 뒤에 따라오도록 구성되었고, 이런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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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서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음향과 애니메이션 효과는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설교 메시지가 더 주목받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네 번째 장점은 반복을 통한 학습효과이다. 설교 시간에 가르쳐진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 파워포인트와 함께 진행하는 교재학습 시간에 질문과 대답 및 정답 쓰기 형식으로 
반복된다. 따라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애니메이션과 함께 설교자를 통해 들었던 설교 
내용에 대해 주어진 질문에 답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복습게임을 통해 설교 시간에 보았던 이미지를 다시 보게 되는데, 이때 복습게임 인도자가 
그 이미지와 관련된 설교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유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성경 
이야기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가 가진 단점들도 있다. 이.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지원 
사역을 평가하면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교재 제작과 커리큘럼 
‘파워바이블 성경 교육 교재’는 여러 면에서 선교지 태국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하고 
좋은 장점이 많지만,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쉽지 않은 걸림돌들이 많다. 태국어가 갖진 
독특성이 제작 과정을 힘들고 오래 걸리도록 만들었고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제작에도 여러 가지 태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제작해야 하는 쉽지 않은 
교재였다.  
파워바이블 교재의 번역과 제작 
2013년 10월부터 필자가 한 명의 태국인 조력자와 함께 약 5개월에 걸쳐서 1년 
52주간 사용할 설교문과 공과 교재 및 교사용 도움자료들을 번역하였다. 선교사가 
일차적으로 한국어에서 태국어로 번역하면서 태국인 조력자에게 그 의미들을 설명하면, 
조력자는 자신이 이해한 것과 성경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다시 태국어로 번역을 하였다. 
그리고 일정 분량이 번역되고 난 후 태국인 목회자 가운데 M.Div 신학 과정을 이수한 두 
명의 목회자와 현직 교사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일학교 교사에게 검수를 맡겨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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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문장 및 용어들을 검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교재에 사용되는 용어가 
주된 대상인 주일학교 8세~13세 어린이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5개월에 걸친 번역 원고를 한국 CTM에 보내서, 기존 한국에서 출판된 
형태의 교재의 한국어들을 태국어로 교체하며 다시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이 
과정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상에서 태국어가 갖는 
특성이 너무 독특할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가 없는 태국어의 특성과 또한 한국어와 
태국어가 정반대의 어순을 갖고 있는 이유로 인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CTM과 태국 디모데센터가 서로서로 수십차례에 걸쳐 수정원고들을 
주고받는 반복 작업을 통해 태국어판 파워바이블 교재가 인쇄되고 출판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번역 자료가 1년 52주 분량이었는데, 이후 태국 교회에 소개되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사용하는 교회 숫자가 증가하고 사용 기간도 1년을 넘겨 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생겨남에 따라 디모데센터에서는 6년치 커리큘럼으로 재편성하여 
번역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태국 교회가 최소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도구가 없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파워바이블 교재의 커리큘럼 
커리큘럼도 중요한 부분인데, 최초 번역된 1년 치 커리큘럼은 한국 교회의 
교회력을 따른 내용과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상황을 반영한 주제 중심의 교리적인 내용도 
20% 정도 되었다. 그러나 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태국 
교회의 교회력을 반영하고, 교리 중심의 주제를 다루는 내용도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다시 바꾸었다. 또한 일반 태국 주일학교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교재의 교육적 수준과 용어들도 쉬운 용어와 개념으로 바꾸고 조절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전체 6년을 염두에 둔 커리큘럼으로서 처음 1년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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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쉬운 본문들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였을 때, 최소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훑어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최초 1년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성경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3, 4년차의 
커리큘럼은 성경 전체에서 아이들이 주목할만한 인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약의 
아담과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과 신약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함으로써 주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인물들의 삶과 그들을 통한 
교훈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5, 6년차는 중요한 주제들 곧 믿음, 
순종, 기도, 헌신, 전도 등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구성된 커리큘럼은 태국 교회력과 상관없이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 곧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어린이 주일 등을 위해서는 그 절기가 오기 전에 디모데센터에서 
추가로 절기에 맞는 새로운 교재들을 번역, 제작하여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들에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워바이블을 이용한 교회 성경 교육이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태국교회 성경 교사 및 사역자 훈련 
교재의 번역이 끝나고 인쇄된 형태로 나올 때쯤 디모데센터 사역자들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과연 이 교재가 태국교회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과연 이 교재를 어떻게 태국 교회에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교재가 태국 교회 특히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에게 적절하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해주셨다. 그리고 보급하는 데 있에서도 디모데센터의 사역 
원칙에 맞게 ‘태국 교회를 돕고 섬기는’ 자세로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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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가슴과 손이 통합된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우리 시대의 깊은 
열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대안이다. (중략). 이 패러다임은 우리를 진리와 
인간성, 자비와 공의, 온전함과 신성한 회복으로 인도한다. 무엇보다 
이것은 성육신하여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신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머리와 가슴과 손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을 통해 가능하다. (홀링거 2008, 254)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마샬 맥루한의 유명한 정의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자신과 전달 
방법까지도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선교지 교회에서의 성경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듯 대하며 일방적으로 지적인 성경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기 쉽고, 
제국주의적인 자세로 우리의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고압적인 자세를 갖기도 쉽다. 전달 방법에서도 전달하려는 내용과 방법의 
통합, 특히 머리와 가슴과 손의 통합을 유지한 사역을 하는 것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교사역의 자세여야 한다고 본다.  
찾아가는 성경 교육 교사 훈련 
선교지의 많은 선교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수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도시의 호텔이나 숙박 시설로 초청하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커다란 강의실에서 일방적인 강의나 설교를 진행하고 마치면서 
여러 가지 선물과 함께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가자들은 좋은 시설에서 
숙식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진행되는 세미나에 고무되고 한국이나 해외에서 초청되어 온 
강사의 강의를 듣고 나눠주는 선물과 자료를 받으면서 그 순간에는 감동을 하지만, 정작 
실제 사역 현장에 돌아가서는 적용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워 책꽂이에 꽂아두고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다.  
디모데센터는 각 지역 교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길 원하는 교회들이라면 최소인원 12~20명의 교사와 
사역자들이 모이는 도시와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2일간의 성경 교사 훈련을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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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강의를 듣고 끝내는 대규모 
세미나는 이후에 나타는 결과가 기대한 만큼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수령자이다.”(크래프트 2007, 72)는 
주장처럼 수신자 중심이 되어 수신자의 입장에서 필요를 생각하고 그 필요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방법을 찾는 것이 디모데센터의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교사들과 목회자들 10여명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주면서 선교사들이 있는 도시로 
오라(Come)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는(Go) 태도가 예수님의 성육신 모범을 따라 실천하는 태도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 번의 성경 교사훈련을 위해 최소 선교사 세 명과 태국인 설교 시범자 한 
명이 함께 장거리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들의 숙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선교사들이 스스로 감당하는데 이것은 현지 태국 교회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내는 경비는 오로지 훈련에 사용되는 
교재비와 식사비뿐이다. 때로는 도시에서 아주 먼 시골 농촌 지역의 교회들이 성경 
교사훈련을 받고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지만 디모데사역자팀의 교통비와 숙식 비용부담 
때문에 힘들게 생각하는데, 디모데센터의 훈련 관련 재정원칙을 듣고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몇 번이 재차 물어오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 성경 교사훈련은 모두 통역 없이 태국어로만 진행이 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흔히 한국이나 외국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통역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허비되는 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전달자와 수신자 간의 정서적인 거리도 멀게 느껴지며 공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디모데센터 성경 교사 훈련에서는 선교사가 진행하는 워크 숍뿐만 아니라, 실습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태국어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 현지인들이 교육 내용을 수용하는 수용 
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이 현지인과 교회 중심의 지원 









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되도록 돕는 훈련 
선교사의 좋은 모델인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지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장기간 주저앉아서 주도권을 쥐며 사역하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이 끝난 이후 
개척된 교회가 자신을 스스로 세워 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주고 떠났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이 짧은 기간 머물렀던 것이 오히려 그의 
성공에 적지 않게 기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위대한 선생이 있을 경우 
그 존재가 오히려 더 작은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막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선생이 없을 때는 그들이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더 쉽게 
성공적으로 발휘한다. 자신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는 그들을 두고 
신속히 떠남으로써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자리를 잡을 기회를 주었고, 
교회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 자체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그의 회심자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앨런 2008, 151-52)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지의 교회가 선교사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스스로 서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감당하였다. 오늘날 선교사들의 가장 오래된 고민 중 하나도 바로 현지 교회가 선교사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교사들이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답을 주고 결정을 내려주는 데 익숙하다. 교회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다. 선교사가 맡아서 가르칠 때는 잘 따라오며 뭔가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선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흔히 현지인들은 
선교사가 시작한 사역은 ‘선교사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선교사가 없으면 그 
사역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디모데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모든 성경 교사훈련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현지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가며, 직접 모든 교육 과정을 실습하여 몸에 익숙하도록 함으로써 
훈련 이후 현지 교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workshop)과 ‘실습’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많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시도해본 경험을 가질 때, 
현장에 돌아가서도 두려움 없이 주도권을 갖고 그 성경 교육을 진행하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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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일학교의 중요성과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룰 때, 먼저 의도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참가자들이 그룹을 이루어 생각을 나누고, 정리하게 하며,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게 한다. 선교사는 단지 그들의 생각과 토론을 촉진하는 
진행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자신이 내뱉은 말과 발표한 내용을 통해 
사고와 확신의 사이클을 밟은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을 설득’(persuading yourself)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더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된다. 
그리고 디모데센터는 단지 태국 교회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며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은 태국 교회와 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일임을 훈련 기간 중에 영상과 이미지들을 통해 
강조하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가 공감하였다.  
그래서 디모데센터는 교재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도 선교사가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느 교회든지 적극적으로 헌신의 자세를 보이면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가격으로 교재를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태국 
교회가 스스로 가치 있고 중요한 성경 교육 사역에 대가를 지불하며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경 교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참가한 교회의 
80% 이상이 즉시 교재를 구매하고 바로 오는 주일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돕는 훈련 
태국 선교의 고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선교사들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선교사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의 눈에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은 선교사들의 사역이지, 그들 자신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에 있어서 
현지인들은 그저 대상(object)조 존재할 뿐이지 주체(subject)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을 통해 시작된 사역이 현지인, 곧 수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품으며 감당할 의지를 갖게 되는 데에는 그들 자신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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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고민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것을 
비전(Vision)을 품는 것이며, 그 비전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손에 잡힐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는 행위, 물론 통찰과 선견지명을 
결합하여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더 특별한 의미에서는,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결합한 것이다. 
그것은 현상에 대한 분개로 시작되어, 대안에 대한 진지한 추구로 자라간다. 
(스토트 2005, 541)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사훈련에서는 이전에 디모데센터 성경 교육 교재인 
‘파워바이블’을 사용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태국 교회의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이 훈련에 참여한 교회에게 도전(Challenge)한다. 태국 교회는 선교역사가 
오래된 만큼이나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 외부로부터 들여온 각종 프로그램과 교재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태국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선교사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모데센터 성경 교사훈련에는 시작부터 영상을 통해 이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와 교사들의 나눔 및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교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2일간의 훈련 
중에는 태국인 교사의 ‘설교 시범’이 있는데, 시범자는 이미 교재를 사용해오고 있는 
교회의 교사가 직접 와서 자신의 교회에서 하듯이 설교와 공과 교육 시범을 보인다. 그리고 
난 후 그 교사의 입을 통해 자신의 교회 주일학교가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태국 교사와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교회에서도 이 교재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꿈꾸고 기대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런 모델교회를 제시하는 설교 시범자는 성경 교사훈련이 개최되는 
지역에 따라 그 인근 지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교사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초청하여 섬기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한 모델 교회와 교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과 유사한 또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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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일 때 수용자들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며, 자신들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존 스토트의 지적처럼 자신들의 교회와 어린이들, 성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상태’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시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는 비전이 
될 것을 확신한다.  
네트워크와 지원 사역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은 단 한 번의 ‘성경 교사훈련’으로 끝나지 
않는다. 훈련 이후에 각자의 교회로 흩어지면 또다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훈련을 통해 품었던 비전과 열정이 금방 식어버린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의 말씀처럼 훈련 후에도 계속해서 비전을 품고 성경 교육에 
헌신하도록 도우며, 참가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모데센터에서는 참가자들과 디모데센터 회원 교회가 된 교회의 
교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를 알리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절기를 위한 성경 교육 콘텐츠 지원 
각 교회는 성경 교사훈련 이후에 자신들이 선택에 따라 교재를 구매하고 매 주일 그 
교재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혹은 장년 예배와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재는 한 권 안에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4과의 설교와 공과 및 복습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매한 교재가 끝나면, 다음 달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교재를 주문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교재가 필요한 교회들이 연락해 올 때 그 교회의 주일학교 및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을 해 오던 교회들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교재를 주문하지 않는 교회들에는 직접 교사나 목회자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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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상황과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디모데센터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재의 구성상 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대한 내용을 그 시기에 
맞춰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고난주간, 성탄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 그 
절기에 맞는 내용을 번역 제작하여 회원교회들에 지원을 한다. 이 콘텐츠를 지원할 때에도 
교회들과 전화 및 이메일,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며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 파악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거점 사역자를 통한 지역별 네트워크 관리 
디모데센터 사역의 출발지는 태국 북쪽에 위치한 치앙마이다. 그러나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사훈련을 받고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은 태국 전역에 흩어진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다. 따라서 그 모든 교회를 치앙마이 센터에서 일일이 돌보며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디모데센터에서는 주요 지역 가운데 한 두 도시에 이 사역을 같이 협력할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각 지역 내 회원 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북쪽에 비교적 교회가 많은 도시인 치앙라이와 중부 방콕, 
그리고 남부의 핫야이 지역에서 이 사역을 협력하며 지역 내에서 디모데센터 교재를 
활용하여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자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향후 그 지역에서 성경 교사훈련이 개최될 경우, 그 지역 거점 사역자를 
중심으로 성경 교사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요약 
2014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4년이 조금 넘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태국 
디모데센터의 사역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그런데도 이 사역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먼저는 ‘필요를 찾고 채우는 
사역’으로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나 혹은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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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필요가 아닌, 현장이 가진 필요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가진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비전을 갖도록 돕는 사역’이라는 점이다. 현지인 자신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던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도전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모델들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결단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도록 돕는 사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선교사나 사역자가 드러나기 보다는 현지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 교재번역과 제작 및 성경 
교사훈련과 보급 과정에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태국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일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성경 교사훈련의 모든 초점도 
선교사나 디모데센터보다 성경 말씀이 되도록 맞추고 진행되어 왔었다.  
다음 장에서는 디모데센터 성경 교육지원 사역의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교회 내에서의 성경 교육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사역이 더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태국 교회가 태국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한 디모데센터 사역이 되려면 보완하고 개발해야 할 
발전적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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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디모데센터의 태국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 평가
이번 장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태국 디모데센터의 태국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에 대해 평가를 통해 향후 더 나은 태국 선교사역을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기반을 만들어보려 한다. 먼저 평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태국 
교회가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재’를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성경 교사 훈련’(Power 
Bible Leader Workshop)에 대한 평가다. 이것은 이 훈련에 참석하고 끝까지 훈련을 받은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로서 ‘성경 교사 훈련’ 이후 실제로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파워바이블 교재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파워바이블 성경 교사훈련(Power Bible Leader Workshop) 평가 
2015년 5월 시작된 ‘성경 교사훈련’은 이미 주일학교 캠프에서 파워바이블 교재가 
사용되는 것을 보거나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교회들을 통해 소문을 듣고 간접 
경험을 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현재 총 
34회에 걸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에서 12회, 방콕을 중심으로 한 중부에서 7회, 핫야이와 쏭클라를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 9회, 마지막으로 코랏과 우돈타니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에서 6회의 성경 
교사훈련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태국 교회가 절기로 바쁜 계절인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 외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참가 교회의 숫자도 매번 최소 1 교회에서 
최대 10개의 교회가 참가하면서 약 280개 교회 정도가 훈련을 받고, 그중 70% 이상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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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여 개 교회가 최소 1년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2~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약 
82개 교회이고, 2년 이상 매주 파워바이블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어린이의 숫자가 
1,640명가량 된다.  
성경 교사 훈련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개관 
이 장에서 Power Bible Leader Workshop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평가서는 2015년 5월 1회 성경 교사훈련부터 2017년 3월에 있었던 15회 워크숍까지 
이루어진 훈련에서 평가되었던 설문 조사 평가서이다. 이 기간 동안 참석했던 훈련자들은 
전체 233명이었으며, 이 참가자들이 짧게는 1일, 길게는 2일간의 훈련을 받고 난 뒤 마지막 
시간에 작성했던 평가서의 내용이다.  
설문평가서의 질문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이번 디모데센터 성경 교사훈련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2) 성경 교사훈련 내용 가운데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3) 이 성경 교사훈련을 다른 교회나 교사, 사역자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기를 
원하는가?  
4) 훈련 내용 중 ‘애니메이션 설교 실습’과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공과 지도 실습’은 
어떠했는가?   
5) 훈련 시간에 있었던 강의와 훈련의 내용은 당신이 교회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설문평가서를 통해 알고자 했던 주된 내용은 ‘성경 교사훈련’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물어보고, 다른 교회나 교사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큼의 만족도를 
주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또한 훈련 내용 가운데 중점을 두었던 ‘애니메이션 설교와 
미디어를 활용한 공과 지도 실습’이 적절했는지와 워크숍(workshop) 형식으로 진행된 
강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기 위한 내용이다. 이것을 통해 원래 디모데센터 ‘성경 
교사훈련’이 의도한 목표가 잘 적중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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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훈련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경 교사훈련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 평가에 참여한 교사 및 사역자들의 교육 정도는 신학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에서부터 대학생과 고등학생, 및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성도들까지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태국어로 읽고 쓰며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기본적인 
조작까지도 가능한 참가자들이 대부분이다.  
성경 교사훈련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 
위의 항목으로 진행되었던 설문 조사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 
정리해보았다. 첫째는 성경 교사훈련이 태국 교회와 교사 및 사역자들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의 관점에서 정리하였으며, 두 번째는 성경 교사훈련의 부족한 부분으로서 태국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성경 교사 훈련을 통해 얻은 유익들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 왔지만, 여러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언급해야 한다. 먼저 이 평가서가 2일간의 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자가 정서적으로 고양되어 있고 훈련과 교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의 내용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을 수 있다. 또한 
태국인들의 성향상 상대방의 앞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런데도 대다수가 공통으로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이 성경 교사훈련을 통해 얻은 유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성경 교육에 적합한 좋은 교재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태국 
교회들은 체계와 모양을 갖춘 주일학교도 거의 없고, 아이들은 어른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따로 모아 관리하는 탁아소의 수준에 머문다.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지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재나 커리큘럼이 없으며, 교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와서 즉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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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데 성경 
교사훈련을 통해 ‘파워바이블 교재’를 접하고 실제적인 사용 방법까지 익힌 교사들이 
보기에는 일 년 52 주 쉬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점들이 
눈에 띈 것이다. 우선 컬러풀한 교재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쉽게 다루어주는 커리큘럼, 
그리고 그것을 돕는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파워포인트의 사용은 매스 미디어에 익숙해져 
버린 이 시대의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은 교재라는 평가이다.  
두 번째, 교회 내 성경 교육을 위한 교육기술(teaching skill) 면에서 새롭게 배웠다. 
기존 교회에서의 성경 교육은 일방적인 설교나 강의식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중들은 참여하기보다 앉아서 들어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교육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성경 교사훈련은 그 자체로서도 강의 보다는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 답을 하고 의견을 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표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스스로 성경의 이야기와 여러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 참가자들의 책임 의식과 열정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교육 방법(teaching skill)적인 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도 이론적인 강의나 혹은 무대에서 시범을 
보이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직접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함께 설교해 보고, 파워포인트와 
함께 공과를 지도해 보며, 복습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린들에게 복습 교육을 하도록 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이 훈련을 
통해 배운 교육의 기술과 교재의 내용을 교회로 돌아간 바로 그다음 주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얻었다는 응답들이 많았다. 어떤 교사들은 “교회 성경 교육에 대해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또한 교회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 “흥분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세 번째, 주일학교에서의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 부분은 교사 
혹은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회에서 교사 혹은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사명감’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응답을 해왔다. 성경 
교사훈련의 첫 1, 2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성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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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새로운 교재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방법에만 관심을 보였었다. 이후 
훈련에서는 오히려 교사 혹은 목회자로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모든 성경 교사훈련 과정을 
워크숍(Workshop) 형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참가자들 스스로가 교회 내 성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발표하게 했으며, 그것을 위해 ‘파워바이블 교재’가 
도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 결과 교사들 자신도 성경 이야기 가운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나아가 성경 교육이 어린이들과 성도들의 삶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응답자 거의 전부가 성경 교사훈련을 다른 교회나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것을 통해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사훈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응답자들 가운데는 참가비가 
비싸다고 평가했지만, 적극적으로 성경 교사훈련과 파워바이블 교재를 알리겠다는 평가가 
많은 것은 비용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참가자들 
스스로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문지와는 별도로 매번 성경 교사훈련을 마치면서 참가자들과 교회들 
가운데 80% 이상이 그 자리에서 교재를 구매하고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로 등록하거나 
혹은 1년 치 교재를 주문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사용하였다. 이것을 통해 훈련참가비나 
교재 구입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일에 사명감을 느낀 것의 결과가 즉각적인 교재의 구매와 사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경 교사훈련의 부족한 부분들 
대부분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성경 교사훈련의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해주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첫째, 훈련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 최초 1, 2회는 성경 교사훈련을 하루 8시간의 
프로그램으로 빡빡하게 운영하였다. 이후 3회 때부터는 2일에 걸쳐 총 16시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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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현해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서 선교사와 태국인 설교 시범자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과 시골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자들 자신도 2일 이상의 평일 시간을 온전히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훈련 
일정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재정적인 부담도 참가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다. 
그 외에 훈련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는 훈련 진행 방식이 소그룹 
단위의 활동 위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이 소그룹 안에서 의견을 내고 발표하고, 
설교와 공과를 실습하고 마지막에는 전체 그룹이 주일학교 예배 시범 경연대회를 통해 
적절한 긴장감과 흥미를 갖게 되면서 훈련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럴 때 훈련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 시간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오히려 참가자들이 이런 
관심과 열정을 지속시켜주기 위한 후속 훈련을 한다면 이런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용된 언어들이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다. 이 부분은 훈련뿐만 아니라, 
파워바이블 교재에 대해서도 지적되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파워바이블 교재가 
한국어에서 태국어로 번역된 교재이기 때문에 번역상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또한 
태국 목회자와 교사들에 의해 2~3번에 걸친 감수의 과정이 있었지만, 편집과 제작 
과정에서 한국과 태국에서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된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또 다시 수정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의도한 의미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용어들로 
인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다. 또한 교재의 원본이 한국에서 주일학교 
초등부(초등학교 4~5학년)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교재를 한국보다 더 교육 수준이 낮고 기독교적 
문화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태국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생기는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부분은 이후 태국 저자 곧 태국어 어린이 설교와 공과 
제작자들을 개발하여 태국적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일과 함께 
교재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한국 CTM과 협의하여 태국 내에서의 자체적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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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시킴으로써 차근차근 해결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선교사들의 태국어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태국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들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에 사용된 언어들을 100%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선교사들이 현지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들의 평가 
한편, 최초 ‘파워바이블 교재’를 접하게 된 성경 교사훈련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는 교회들의 평가라고 생각된다. 장기간 혹은 단기간 
사용하면서 그들이 현장에서 느낀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디모데센터 사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성경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룹인터뷰 등을 통해 다각적인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  
파워바이블교재 사용 교회의 평가를 위한 설문 개관 
이 조사는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 
설문 조사를 위해 현재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100개의 교회와 
150명의 교사 및 목회자들에게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교회들은 21개 
교회이며, 21명의 교사 및 목회자들이 설문에 응답해왔다. 이 가운데는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한 지 3년 이상이 되는 교회 4곳과 2년 이상의 교회 7곳이며 나머지는 1년 정도 된 
교회들이다. 또한 그룹인터뷰는 2018년 8월 15일 치앙마이 지역의 6개 교회의 12명의 
목회자와 교사들이 참여하였는데 3년 이상의 교회 2곳, 2년 이내 교회 2곳, 1년 이내의 교회 
2곳이 참석하였다.  
이 설문의 질문 문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 내 청장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성경 교육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회의 역사와 주된 성장요인, 그리고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그것이 교회의 선교적 관점과 사역에 끼치는 영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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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았으며, 또 다른 부분은 현재 주일학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기 전 성경 교육의 상황과 사용 후 성경 교육의 변화와 이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과 선교적 인식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먼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으로서 1) 당신 교회가 
시작(설립)된 지 몇 년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십니까?  2) 당신 교회에서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주로 누가, 언제 하고 있습니까? 3) 청장년을 
위한 성경 교육 시간은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4) 당신의 교회는 
다른 나라와 민족,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5) 당신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서 주일학교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당신 교회에 주일학교의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예를 들어 언제부터, 몇 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몇 명이 있는지 
등). 2)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기 전 당신 교회에서는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3)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사훈련은 어린이 성경 교육에 대한 당신 
자신과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4) 파워바이블 교재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을 때,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5)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선교를 
배우고, 선교적으로 살도록 하려면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용 중인 교회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위의 항목들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의 답변 가운데 청장년을 아우르는 교회 전반에 
대한 답변들은 3장 태국선교와 태국교회의 성경 교육을 다루는 부분에서 태국교회의 성경 
교육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태국 교회의 초기 개척과 성장은 개척 
목회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주 바뀌고 꾸준한 성경 교육을 
위한 목회자 지원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교회 내 성경 교육이 약해지는 일들이 있다. 또한 
꾸준한 성경 교육이 성도들의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지 못하며, 선교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데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현실을 이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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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장에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는 것은 주일학교 성경 교육이며, 그 
영역에서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재가 끼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분석은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반복적이고 공통으로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파워바이블 교재가 주는 좋은 영향과 부족한 보완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주일학교의 체계가 잡혀가다 
대부분의 교회가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는 체계적인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일학교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던 교회들도 많았고,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던 교회들의 경우에는 성경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지 않아서 장년 혹은 청년 가운데 아무나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놀아주기 위해 맡는 정도였으며, 성경 교육을 시도한 경우는 그 주일의 담당 교사가 
마음에 드는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태국기독교회연맹(CCT)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는 총회에서 제작한 공과를 사용하거나 
어린이전도협회(CEF)나 몇몇 선교사를 중심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번역 보급되는 
파이디온의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사용해왔었다. 다만 이 교재들은 장기간 연속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단기간 몇 주 혹은 몇 달 정도만 사용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교재를 
찾거나 혹은 이전에 했던 불규칙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성경 교육은 곧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과 집중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교사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부족한 
교사들이 가르칠 경우에는 성경과 상관없는 설교나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관찰한 경우에도 설교 시간에 교사들이 자신들이 주간에 다녀온 여행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혹은 불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쓰인 태국 
동화책을 갖고 와서 읽어주며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면서부터 대부분의 교회가 공통으로 응답한 
내용이 주일학교 예배와 교육에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배의 핵심 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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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설교와 공과 및 활동이 같은 주제로 연계성을 갖고 진행되며, 주일마다 성경 
이야기의 내용이 연결되어 가르쳐지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와 설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무엇을 가르칠지 
주제선정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고 응답해왔다. 그 중 한 예로 남부 
쏭클라에 있는 콴니앙교회는 성경 교사 훈련에 참가한 한 청년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전까지 어른 예배 시간에 방치되던 어린이들 5명 정도를 모아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고, 매달 주일학교 예배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증가하며 성경 교육이 
체계를 잡아가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파워바이블 교재가 태국 교회에 주는 유익은 단순히 주일학교의 예배 체계가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우선 설교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통한 효과로 인해 더 잘 
집중하고 설교에 대해 반응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어떤 교회들은 아이들이 ‘작정 
혹은 결심’하고 성경을 배운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설교와 공과 및 복습게임을 통해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가르침에 따라 어린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능력도 많이 발전했다고 응답해왔다. 심지어 여러 교회에서는 이 
교재로 최소 1년 이상 교육을 한 결과 어린이들이 성경에 대해 가진 지식이 같은 교회 어른 
성도들보다 더 많고 깊다는 평가까지도 들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출석하는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자신의 이웃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배우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도 주일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더 잘 설명해주기 위해 미리 준비하면서 교사 자신들이 먼저 성경 
지식을 새롭게 더 늘고 성장하는 경험하였다고 답했다. 어떤 교사는 4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도 ‘사사기’(Judges)에 나오는 사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었는데 
파워바이블 교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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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어린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성경과 신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교회들은 파워바이블 교재를 장년들에게 설교하거나 혹은 성경 교육을 할 때 
교재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성경 이야기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년들의 
상황에 맞는 예화와 설명, 그리고 적용을 추가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럴 때 장년 
성도들도 주일학교와 같이 흥미를 갖고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여러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 지식의 증가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해왔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성경 이야기를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전도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으로 인한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반응과 변화들은 꾸준히 교육에 
종사해 온 교사들이라면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평생을 태국 일반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주일은 치앙마이 탐마쁘라팁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섬겼던 ‘크루 엄’의 경우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 아이들의 가정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을 자주 이야기한다는 부모들의 반응을 들려주었다.  
또한 이 교재를 주일학교에서 2년 이상 사용해 온 반타와이 교회에서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옆 건물에서 드려지는 어른들의 예배를 보면서 “저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설교만 듣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냐?’며 교회 사역자에게 질문을 
해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전 주에 
주일학교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흥미를 갖게하는 성경 교육은 
성경 지식과 함께 삶의 적용과 실천을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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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성경 교육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설문 조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성경 교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디모데센터 사역의 본래 목적인 태국 교회가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자 할 때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설문 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선교에 대해 더 잘 배우고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하는가?’ 이었다. 이것은 곧 현재 태국 교회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 자신들이 가진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응답은 일반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답들이었다. ‘전도’와 ‘타 문화권 
선교’를 가르쳐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웃과 친구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이 부분은 본 논문의 3장 ‘현재 태국 교회의 상황’을 다루는 가운데 ‘부족한 
선교의식’을 다루면서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장년을 포함한 전반적인 태국 교회가 자체적인 선교에 대한 인식은 물로 구체적으로 
선교를 실천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다고 응답을 해왔다. 그나마 한 두 교회는 산지 소수 
부족들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교회들은 선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사들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수동적 자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일학교 성경 
교육에서도 선교적 적용과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생각과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 
이번 장에서는 태국 교회들이 처음으로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재를 접하게 
된 성경 교사훈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후 꾸준히 사용해오면서 확인하게 된 파워바이블 
교재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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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금까지의 성경 교사훈련은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디모데센터 
사역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목표로 삼고 전략적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태국 
교회의 필요와 잘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일정 기간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한 교회들의 평가를 통해 꾸준히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다만, 이 설문에 나타나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 꾸준히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중단하거나, 혹은 꾸준히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교회들이 중도하차 하지 않고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와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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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태국 교회의 선교를 위한 디모데센터의 미래 사역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의 태국 교회가 자기 민족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해 디모데센터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사역적 
방향과 방법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태국 교회가 자기 민족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그 모양새가 
이웃전도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변화일 수도 있으며, 태국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과 
같은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태국 내의 타 문화권 
소수 민족과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향하여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태국 교회가 교회 내부의 일에만 매몰되고 주변 세상과는 담을 쌓아 
고립되거나, 혹은 자민족 선교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고 주변 세상과 소통하며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려는 적극적인 교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디모데센터 사역이 태국교회가 이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려면 
지금까지의 사역에서 몇 가지 영역들이 보완되고 다듬어져야 할 필요들 있다. 이것을 
디모데센터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의 방향성과 사역 원리, 그리고 사역 기술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방향성 :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향하는 성경 교육 
방향성이란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가 잘못 잡힐 경우 결국 그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지금까지 태국 선교 사역은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생들을 배출하여 교회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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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세워진 대부분 교회와 사역자들은 자립하기보다는 월급을 주는 선교사들을 
의존하며 현상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동안 디모데센터의 태국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은 그나마 태국 교회 내에 비어있고 부족했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경 교육의 
빈자리를 채워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런 
성경 교육을 통해 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경을 기반으로 가르치고 
훈련함으로써 태국 교회가 스스로 방향성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영향 
태국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 장소나 영역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또는 다스림을 의미하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대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 등의 역동적인 
의미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양용의 2005, 26).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역동성으로 인해 항상 변하며, 퍼져 나가고,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번성하는 나라라는 의미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도널드 크레이빌은 
주장한다(크레이빌 2010, 28).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스나이더 1999, 285). 스나이더의 지적은 선교사를 파송해 온 1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제삼 세계 교회들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규모를 갖춘 이후에 가르치고 적용해야 할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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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이 아니라, 교회의 첫 출발 때부터 강조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져야 할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주권적 
능력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대해 
생각하도록 돕는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비전을 품을 때, 
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인식도 함께 자라가며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디모데센터는 지금까지 태국교회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배우고 익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는 성경 이야기 속에 살면서, 그 내러티브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회는 그 기쁜 소식을 만인에게 알리도록 위임받은 
공동체이기도 하다…(중략).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 곧 역사의 지향점과 목표 – 를 알리는 
것이다. (고힌과바르톨로뮤 2011, 45) 
성경 이야기 곧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성경 전체 이야기에 대해 배울 때만 아니라, 각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배울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분명한 사명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 사명의 
성취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연결해 주는 필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교육 
특별히 태국은 소승불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순수 불교보다는 
각종 정령숭배와 같은 무속신앙이 결합한 혼합 불교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으며, 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깊다. 그런데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며 성경을 가르쳐 온 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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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뵈르(Hans Christopher Bär)는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자들에게 알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움의 
세력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한다(Bär 2018, 23). 곧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이 
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무의식적인 세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귀신과 같은 악한 영적 
존재들보다 크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의식은 태국인들이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왕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적 능력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성경 교육에 적용한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태국 디모데센터의 향후 사역이 이런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역을 지향할 
때, 단지 선교사들만의 사역이 아닌, 태국 교회도 스스로 일어나 자기 민족을 감당하는 
사역들이 일어날 때가 오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가르치는 디모데센터의 사역은 태국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구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태국 영토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도록 
돕는 사역이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한국 CTM에서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교재인 파워바이블을 
기획하고 제작해 온 김성철 목사는 집필할 때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얻도록 하는데’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 
공과의 내용과 주제는 해당 본문에 대한 설교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제작되는데, 
예를 들어 그 주의 설교가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면 교재의 집필 방향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성해 왔다고 한다(김성철 목사와의 인터뷰). 이처럼 파워바이블 
교재는 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경 지식을 체계적 반복적으로 배움으로써 지식적으로 
탁월함을 갖게 하는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경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그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주는 교육은 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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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삶에 연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주제에 특화된 별도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완성된 4년 치 커리큘럼은 주로 성경을 연대기 순서로 이해하고 
각 부분 부분의 이야기들을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주었다면, 그 4년 치 커리큘럼 안에서도 
각 과의 적용과 결론 부분을 보완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왕 
되심과 세상의 반응,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가는 
관점으로 보충된다면 파워바이블 교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틀을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교재와 별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교와 공과를 제작하고 그것을 해마다 새로운 단계의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왕 태국 교회가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도우려 한다면, 완성도를 
높여서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며, 성경 말씀 자체가 태국 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적인 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리 : 제자를 만드는 성경 교육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때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라는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명령에 충실하게 
헌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은 바로 초대교회였다. 
또한 성경은 그 초대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일평생 복음주의자로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저술하는 일에 
힘써온 존 스토트는 위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의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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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 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즉 
사도들이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라고 단언한다. 살아 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강설한다. 살아 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친다. 살아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서 성장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신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것은 참되면서도 살아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다. (스토트 2009, 30-3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게 먼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민족(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 
달라스 윌라드는 자신의 책 잊혀진 제자도 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 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윌라드 2007, 12).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성경 교육은 결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내도록 하는 힘과 능력을 더해준다. 이처럼 진정한 예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우선적 의무이며, 교회가 주변 세상을 향해 
꾸준히 감당해야 할 궁극적 과제이자 선교적 사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할 책임은 교회 
내 장년들에게만이 아니라, 청년,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교에도 같이 해당한다. 그리고 그 
제자 됨의 첫 출발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세대와 연령, 인종과 직업에 상관없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93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이 교회 내의 헌신 된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단계적인 훈련코스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성경에 대해 배우고 
외우기도 하지만, 정작 주된 목적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관심 대상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요구되는 많은 일을 잘하는 충성된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많다.  
기본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관계, 섬김 등도 교회 됨을 생각할 때 무시할 수 
없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자신의 책 참으로 해방된 교회 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 생활에서 성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나는 교회가 신학적인 공동체,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애쓰는 신자들의 교제 
공동체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충실할 
때라야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스나이드 2009, 268) 
물론 교회 내에서 구성원들 곧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과 활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되며,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연습하고 실습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 특히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 담장을 넘어 존재하는 이웃들과 사회, 
자연 피조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편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제자삼는 사역을 위한 성경 교육 
따라서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어 세상 속으로 내보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성경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훈련은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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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 신학교의 총장인 마크 래버튼은 자신의 저서 제일 소명 에서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의 소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낸다. 우리가 부분을 생각하며 
전체를, 전체를 생각하며 부분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와 우리의 신학적 
・영적 상상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는 주의 
깊은 생각과 묵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점괘 판이나 
심리 테스트나 다트판의 영적 버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명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자 안내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래버튼 2014, 164)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교재가 출간되었을 당시,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OMF소속 
GRACE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태국 목회자들에게 신학과 제자훈련을 가르쳐온 김대순은 
이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재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하고 평가 한 이후 
필자에게 이 교재가 ‘제자훈련’을 위해 사용되기에 좋은 장점들이 많다면서, 이 교재를 
이용하여 교회 내에서 ‘제자훈련’을 시킬 방안을 찾아 보라고 격려해주었다(김대순 
선교사와의 대화). 당시로써는 1년 치 커리큘럼 밖에 출간되지 않았고, 추가 5년 치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제자훈련을 위한 교재 활용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며 실행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총 3번에 걸쳐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훑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4년 치 커리큘럼이 완성된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야말로 태국 
교회 내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위해 이 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성경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에 실제적인 제자훈련을 위한 보조 커리큘럼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교회 
내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부분이 많다. 
먼저, 주제별 커리큘럼으로서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과의 관계’ 등 목적성이 뚜렷한 주제별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발간된 교재들 가운데서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여 묶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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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면에서도, 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된 기본틀에 
더하여 추가로 주중에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들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있는 예배를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도 
연결되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교재의 활용 방법이 어렵지 않고 손쉬운 장점을 활용하여 
청장년들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하는 설교와 공과 교육을 몸에 배도록 
익히므로써, 그들이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혹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자훈련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마디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성경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면 태국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돕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방법1 : 상황화 된 교재개발과 훈련사역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교회의 모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한 그래함 힐(Graham Hill)은 자신의 저서 글로벌 처치(Global 
Church)에서 새롭게 갱신해야 할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교육의 
문제였다. 그래함 힐은 교회와 신학교육에 있어서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신학교나 교회들은 신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면에 있어서 모두 
상황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별한 환경 안에서 복음에 충실하게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위해 남녀들을 형성시키기 위해 이 
일을 해야 한다. 상황화는 신학적 교육으로 하여금 문화들에 영향을 
끼치도록 돕는다. 그것은 문화들 속에서 적절한 가치들을 드러내고 
보존한다. 그것은 문화들 속에 있는 죄에 도전한다. (힐 2016, 329) 
이것은 비단 신학교육에만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 다른 민족과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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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되고 전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리로 나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방언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건(행 2:8)과 사도 바울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선교 사역할 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고전 
9:21)으로 다가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소수의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상황화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상황화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복음을 검토하고 그들에게 의미가 있도록 코드를 바꾸며 메시지를 바꾸는 
것까지도 포함할 만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한다(프로스트와 허쉬 2009, 
157). 
그렇다면 오늘날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낳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황화의 
문제를 실제 사역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국 선교를 위한 상황화 
태국에서 20년간 선교사로 사역했던 래리 딘킨스는 태국인들이 이미 가진 
세계관의 틀을 무시한 채 기독교적 용어들로만 커뮤니케이션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설명한다. 이 성경 구절이 태국 불교도들의 
사고(思考)를 통과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불교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없다)이 세상(환영幻影이다)을 
이처럼 사랑하사(꺼버려야 하는 욕망이다) 독생자(이 신은 아내가 
있는가?)를 주셨으니(대가로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부처는 “네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네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다) 멸망치 않고(지옥은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불교의 
목표는 열반이다. 즉 고난이 없어지고 의식 있는 존재가 끝나는 
상태이다)(딘킨스 201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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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인 현지인들의 문화와 사고패턴, 세계관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상황화의 노력이 없다면 심각한 오해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만을 
얻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며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도 상황화는 중요하다. 하나님은 과거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Here & Now)에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화의 과정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분에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5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태국 디모데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재는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장점들이 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사용과 파워포인트 
그리고 플래시 게임을 이용한 복습 과정 등 유익한 면들이 많다. 그런데도 파워바이블 
교재가 가진 가장 큰 한계는 그것이 애초에 한국적 상황과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비록 태국어로 번역이 되었기는 하지만, 교재와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이미지는 
주로 한국 교회와 문화에 친숙한 이미지들이며,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도 한국 
교회력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나 한국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을 반영하는 내용이 많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태국적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feedback)을 받아 반영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비록 태국인들에게 익숙한 문화가 불교 색채를 갖고 있긴 하지만, 흔히 
개발을 통한 도시화 및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는 국가들이 그렇듯이 이미 태국 사회 내에서 
보편적인 문화들 가운데도 종교적 깊이와 세계관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과 함께 
특별한 종교적이고 영적 의미 없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적 수준의 문화들도 많다. 
이런 표층적인 수준에서 큰 의미 없이 통용되는 문화적 요소들에 대해 파워바이블 교재가 
상황화하게 될 때, 태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저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이야기야”라며 좀 더 친숙하게 느낄 가능성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애니메이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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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이미지와 캐릭터 및 음향효과 그리고 설교와 인쇄된 공과 책에 사용되는 용어와 
교육 방식들을 태국 현지에 맞게 상황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상황화 된 성경 교육 교재제작 및 훈련방법 
태국 선교를 위해 디모데센터가 상황화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국 
저자와 제작자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태국 저자들에 의해 설교가 다시 구성되고 작성되며, 
태국 디자이너와 제작자들에 의해 이미지와 편집이 이루어져 태국 내에서 다시 제작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태국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태국 
주일학교와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내용을 만들고 다듬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귀신과 같은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깊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각종 부적과 싼프라품이라는 ‘정령의 집’을 가정마다 
하나씩 세워두고 향을 피우며 귀신들을 달래는 의식을 매일 행한다. 비단 가정 집뿐만 
아니라, 쇼핑몰과 호텔 같은 곳에도 대형 싼프라품(정령의 집)을 세우고 그 힘을 
의지한다(딘킨스 2011, 103). 이런 태국인들에게 귀신을 포함한 악한 영적 세력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과 같은 주제들로 구성된 설교와 성경공부는 태국인들의 피부에 실제로 잘 와 
닿으며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디모데센터는 태국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자들과 교재 제작자들을 발굴하고 훈련 배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디모데센터가 처음부터 견지했던 선교사역의 방향과 
철학 등을 잘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선교사들과 좋은 협력을 통해 태국 
교회의 주도적인 성경 교육과 선교적 인식 함양을 끌어내는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파워바이블 교재를 각 지역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보급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태국적 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상황화의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태국 교사들이 협력하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훈련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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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인도와 훈련점검 등 주된 역할은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센터 성경 교육지원 사역이 태국화 되어 뿌리내리려면 태국 강사들과 훈련자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태국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훈련을 기획하고, 실제로 개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훈련하고, 각 교회가 지속해서 
교회 내에서 성경 교육을 잘 진행하도록 점검하고 조언하며, 격려하는 사역을 태국 
사역자들이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방법2 : 지속적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개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디모데센터 성경 교육지원 사역은 4년이 조금 넘은 지금 
우리의 기대나 계획을 넘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커리큘럼도 1년 치의 교재만 
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는데, 벌써 2018년 말에 이르러 4년 치 커리큘럼이 
완성되고 교재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태국 교회가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하는 사역도 태국 전역에 걸쳐서 34회나 이루어졌으며, 280여 개의 태국 교회가 
참가하고 그 중 230개 교회가 초소 1년 이상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82개 교회가 2~3년 이상 꾸준히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2년 이상 이 교재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자라가는 주일학교 어린이의 숫자가 대략 1.640명에 이른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의 급속한 확장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태국인들과 태국 
교회들에 의해서 다른 태국 교회에 소개되고 알려졌다는 것과 적은 숫자로 최적화된 
워크숍팀이 태국 전역 어디든 달려가서 높은 수준의 워크숍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동성 
등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교재를 확산하고 
사용하도록 훈련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기존의 교회들이 지속해서 더 잘 
사용하여 더 좋은 열매들을 보도록 돕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다. 이것은 또한 디모데센터가 
출발 초기부터 지향했던 사역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데, 바로 모델교회를 세우고 그 
모델교회를 통해 다른 태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모데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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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회원교회로 남아 있으면서 꾸준히 성경 교육에 힘써온 교회들이 더 나은 열매를 
맺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역에 힘쓰는 것이 합당하다.  
더 깊은 동역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의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지원 사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세는 2일간에 
걸친 성경 교육 훈련 워크숍에서 현지 목회자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는 동역자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 훈련이 끝난 뒤에는 단순히 교재를 주문하면 교재를 보내주는 마치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로 전락할 때가 많다. 이것은 후속관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므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어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오늘은 꽃을 피우며, 내일은 
열매를 맺는다. 현재 순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얄팍한 이해와 피상적인 반응과 같은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스미스 2017, 61) 
도날드 K 스미스의 지적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갖지 
못한다면 디모데센터와 교재를 사용하는 회원교회들 간의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며, 결코 디모데센터가 최초에 의도한 좋은 동역자 관계 내지는 모델교회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협력관계가 되기는 어렵다. 디모데센터의 목적은 단지 많은 숫자의 
교재를 태국 교회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교회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우리와 같은 
비전을 갖고 교회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다른 태국 교회들을 깨우고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동원하는 적극적인 
동원가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워크숍과 교재 
판매를 넘어선, 더 먼 미래를 염두에 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아니 디모데센터가 
먼저 주도적으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재 교재를 사용 중인 교회들이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찰스 H 크라프트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수신자들이 가진 ‘감각욕구’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면서 이 감각 욕구에서 출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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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욕구들은 거기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권장되고 성취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리고 기독교 메시지는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들이 감각 욕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령자들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감각 욕구들을 처리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크라프트 2007, 
133) 
송신자인 디모데센터와 수신자인 태국 회원교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감각 욕구’는 바로 디모데센터의 ‘주일학교 설교와 교재 콘텐츠’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처음 연결(connect)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콘텐츠 때문이다. 
수신자들은 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송신자는 이 콘텐츠를 갖고 있고 
공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행히 1차 수신자들이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가 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라프트의 
지적에 의하면 이처럼 긍정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커뮤니케이션이 단지 감각 욕구의 
요구와 충족에만 머물게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터로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송신자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신자는 1차 수신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의 
다음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성급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겨버리게 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차 수신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로드맵 혹은 가이드라인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마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과정을 묘사한 제임스 F 엥겔의 영적인 결정(변화) 도표(스미스 2017, 457에서 재인용)처럼 
나의 수신자들이 갖는 독특한 변화의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그다음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알게 되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신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언어 소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에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교회와 주일학교의 
사례들을 나누어 도전을 줄 수 있는 ‘디모데센터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 
 102 
뉴스레터를 제작하기 위해 꾸준히 회원교회들과 연락을 취하며 그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긍정적 부정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제시하는 
내용을 실어 소개할 때, 회원 교회 사역자들은 훨씬 더 공감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생겨난 변화나 에피소드, 
또는 목회자나 교사들의 구체적인 나눔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때, 비록 먼 지방에 
떨어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디모데센터의 사역을 친근하게 느끼며 격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개발 
오늘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방법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의 사용은 정말 중요하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소셜네트워크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오늘날 
소셜네트워크(SNS)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의 삶에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가 가져온 혁명에 관해 이야기한 칸다토시아키는 “트위터 혁명이란 트위터라는 툴 
자체가 혁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교류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트위터 
혁명이라고 생각”(칸다토시아키 2011, 182) 한다고 주장하며, 
트위터가 이 거대한 지구를 점점 ‘스몰 월드’로 만들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공간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기 시작했다. (2011, 
185) 
고 평가한다. 이미 보편화된 도구인 SNS를 사용하는 것은 이 먼 거리에 있는 수신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은 틀림없다. 기독교인으로 또한 선교사로서 
유용한 도구인 이런 현대의 기술 문명을 잘 활용하여 사역에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일 것이다(눅 16장 1~8절). 
재미있게도 태국은 남한의 5배에 해당하는 영토에 남한과 비슷한 숫자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반화된 소셜네트워크의 사용도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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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나라이며 일반 국민들도 컴퓨터와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좀 더 가깝고 
친숙한 편이다. 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인 ‘라인’(line)과 페이스북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인구 7천만 중 3천8백만 명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디모데센터가 회원교회 목회자 및 교사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회원교회들의 현실적 필요인 교재의 주문과 문의 등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그 가장 기본적인 감각 욕구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원교회들을 관리, 지원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태국 교회들끼리도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온라인(on-line)상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오프라인(off-line)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회원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초청하는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만남을 통해 그 지역 교회 내에서 성경 교육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태국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상담과 솔루션 제공, 혹은 더 나은 성경 교육을 위한 방법론의 교육과 훈련기회의 
제공, 그리고 담임 목회자들이 교회 내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교육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의 제공과 교육 등이다.  
정리하자면 태국 교회의 성경 교육 사역을 꾸준히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집중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장기간 머물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두란노 서원, 매일 강론, 자비량 사역 등)을 동원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에베소 도시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태국 교회와 
                                                     
2  손요한, “태국은 페이스북과 라인이 지배하는 시장”. http://platum.kr/archives/71235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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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속한 도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지속해서 섬기고 네트워크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노력과 헌신을 쏟아붓는 희생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아닐까 생각한다.  
방법3 : 태국교회 내 선교적 리더십 개발과 훈련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디모데센터와 파워바이블 교재를 
사용해주셔서 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귀한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만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특히 주일학교 성경 교육의 불모지인 지방 도시와 시골 지역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는 자원들은 정말 귀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각 지역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 체계를 바르게 세우고, 태국 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다. 기독교적 교육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하며 글을 쓴 파커 팔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변화는 교사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직 진리에 의해 탐구되고 변화된 마음만이 새로운 교수 기술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전략의 건실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팔머 2000, 155) 
이 말은 곧, 교사들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에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디모데센터는 그동안 교재의 번역과 보급에 신경을 써 온 
것보다 더 이 교사들의 내면과 영적인 삶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영성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가 평일의 삶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주일이 다가오거나 혹은 자신이 설교해야 할 
때가 임박해서 설교 내용과 공과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반적인 태국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디모데센터는 교사들이 매일 매일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건 생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자연스러운 나눔을 
유도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디모데센터의 성경 교육 훈련이 끝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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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인 라인(line) 어플리케이션 안에 대화의 방이 
만들게 된다. 처음에는 참가했던 훈련에 대한 감동 때문에 라인 대화방에서 대화가 
오가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형식적인 소통의 창구가 되기 쉽고, 디모데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를 위해 한 번씩 소식을 올리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훈련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성경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한다면, 각 지역교회 교사들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 자라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단순히 주일학교를 위해 필요한 도구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매주 주일학교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맡아 수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그 교사들은 금방 지치고 오히려 열정이 
식으며 교회와 많은 사역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도 쉽다. 따라서 디모데센터는 이 
교사들이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인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장래의 리더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돌보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센터는 지금까지 태국교회가 주일학교에서 시작해서 청소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체질이 선교적 교회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사역을 해왔다. 
지금까지의 주일학교를 위한 성경 교육 교재 번역과 제작 및 훈련과 보급 지원 사역이 이 
모든 사역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첫 단계의 사역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한계와 문제의식은 단지 주일학교만 변화된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훈련을 위해 지방 도시와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며 일선 
교사들을 만나 훈련을 시키고 중요성을 알리지만 간혹 교사들은 주일학교 성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지만, 담임 목회자나 장년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은 교사들이나 파트 사역자들의 열정이 담임 목회자나 혹은 
장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 위원회에 의해서 꺾이고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훈련에 참여한 담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디모데센터의 교재와 사역은 
단지 주일학교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할 뿐, 교회 내 청소년과 장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사용하려는 열정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디모데센터의 선교사들과 태국인 시범 교사들은 태국 교회의 궁극적인 변화는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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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를 비롯한 장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디모데센터의 
사역이 극히 일부분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갖곤 한다.  
또한 이것은 아직도 계급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태국의 사회와 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현실이다. 결국은 위의 리더들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익숙한 태국적 문화이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나 혹은 장로를 포함한 교회 
리더들의 생각과 결정은 교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디모데센터의 사역 곧, 태국교회가 태국민족을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태국 교회 내의 리더십들이 선교적 리더십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사역이 빨리 세워지고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럴 구더는 그의 책 선교적 교회에서 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먼저 선교적 리더십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리더십의 위치는 공동체의 맨 선두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의미와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럴 구더 2013, 276). 이 말은 곧 리더가 선교적 삶의 모범이 될 
때 공동체는 그 리더의 말과 삶을 신뢰하며 함께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태국내 신학교 교육이 있지만, 그 신학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서로 배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디모데센터는 지금까지 
주력해 온 주일학교 사역의 바탕 위에 더하여 각 회원교회 목자와 리더들을 선교적 지도자 
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센터가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목표와 철학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헌신한 다른 단체나 혹은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지도자가 변화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자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오랜 
시간과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에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 
지금 태국교회가 디모데센터의 사역을 통해 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회원교회들 가운데 좋은 네트워크를 구성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이런 기회가 또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디모데센터는 
적극적으로 다른 선교사나 단체들 가운데 태국교회 지도자 교육에 힘쓰는 사역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역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통해 태국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요약 
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한 사역으로 디모데센터 사역이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르쳐지는 성경 교육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제자를 삼는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경 교육 지원사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의 실행을 위해 좀 더 태국 상황에 적합한 
교재 개발 및 훈련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디모데센터의 
회원교회가 되어 성경 교육에 헌신 한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강화가 함께 가야하며, 나아가 이 주일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태국 교회내 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인 리더십들이 주도하는 사역이 되도록 태국 교회 내 선교적 리더십 
개발과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에 태국 교회가 스스로 자민족 선교에 대한 
주도적 리더십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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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190년의 선교 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태국 선교사역의 돌파구를 찾고 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 
성경 교육사역이 갖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요약 
교회에서의 성경 교육이 교회 구성원들을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성경 교육이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쳐지는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이 흥왕케 되도록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의 성경 교육은 교회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교회 내 일꾼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속한 
직장과 지역사회와 사회 문화에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며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교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손쉬운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고 싶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속히 얻어내고 싶은 현실적인 
유혹들을 거부하고 비록 반대에 직면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narrative)들을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심어주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일하시고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선순위를 내어드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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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선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초창기에 헌신 된 일꾼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태국 교회들이 생겨나고 성장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사역에 박차를 가하기보다는 교회 밖에 이루어지는 사역들로 전략적 초점을 옮겨 갈 때,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였다. 특히 이런 정체의 시기가 길어지면 길수록 태국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순수함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와 선교사역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그들의 물질적 관심과 필요를 우선 
채워주지 않고는 선교사역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또다시 선교사들이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선택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무엇보다 
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것에 대한 갈망과 참 만족을 추구하려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 선교사들은 당장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본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본질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라의 능력이 
왕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디모데센터의 사역은 역사가 짧다. 이 사역의 결과와 열매를 온전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지난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디모데센터 
사역팀이 올바른 선교 사역에 대해 고민하며, 태국교회와 태국인들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 
탐색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손에 익숙한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다듬는 
노력을 통해 약간의 기쁨과 긍정적인 열매의 싹들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은 
선교 사역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속히 결과를 보기 원하는 조급증은 
더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만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검하고 숙고하며 
서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씩 단계들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 무척 감사하다. 한편,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더 깊이 생각하기를 그치고 그저 속도를 내어 앞으로만 달려가기가 쉽다.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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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센터 사역이 이런 교훈들을 발판삼아 더 올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태국 선교를 위해 
섬기고 태국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안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후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먼저는 디모데센터의 사역이 10년을 넘기는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체계적인 현장 
리서치 방법을 통해 파워바이블 교재의 적절성과 그것이 끼친 영향들을 재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이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교육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총체적인 평가와 점검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연구 내용이 새롭게 디모데센터 사역에 동참하게 될 
선교사들에게도 나누어져서 그들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이 평가를 받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필자 한 사람의 시각과 판단에 주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편협하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면이 많다.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진 선교사들의 평가와 보완을 통해 
디모데센터의 태국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 모색의 노력이 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 제안은 디모데센터의 태국 교회 성경 교육 지원 사역의 자립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파워바이블 성경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에 의지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태국교회가 스스로 
최소한의 적정 비용을 내도록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역이 자립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사역이 장기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때 태국 교회 스스로가 자기 민족 교회의 앞날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태국 교회가 자기 민족을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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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디모데센터의 사역이 부족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음을 겸손히 
인정한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필자를 포함한 우리 선교사들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역을 일으키시고 태국 교회와 태국 선교를 위해 
써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소망하기는 그동안 
진행된 사역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의 태국 디모데센터의 선교사역이 태국과 열방 안에서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는 태국 교회가 지난 
190년 동안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의존하던 피선교지 교회의 입장에서 변화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들로 변화되는 날이 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오늘도 쉬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시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분이심을 믿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깨달으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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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VITA)
서동국은 1969년 9월 21일 부산에서 부친 서탁천과 모친 김복희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88년 부산 동래고등학교를, 1995년 경성대학교, 2006년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99년 이혜선과 결혼하였고, 자녀로 딸 서진과 아들 서준이 있다. 
1995년부터 한국기독학생회(IVF) 부산지방회에서 캠퍼스 간사로 사역했으며, 
2003년부터 일산 대림교회(합동개혁) 성남 금광교회(예장합동)에서 부교역자로 섬겼다. 
2007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성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11년 
총회선교회(GMS)에서 운영하는 GMTI 훈련을 받고 2012년 3월 12일 성남 금광교회의 
파송을 받아 그해 3월 15일에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하였다.  
2017년 8월까지 GMS 소속 태국 선교사로서 태국교회를 위한 주일학교 설교 및 
공과교재인 파워바이블(Power Bible)을 번역하였고, 이후 신판호 박상선 선교사들과 함께 
태국 디모데센터(Timothy Center)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탐마쁘라팁 교회와 반타와이 교회에서 협력사역자로 섬겼다.  
현재 서동국은 풀러에서 학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미국으로 안식년을 온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 사역을 돕고 있다.  
